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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사기를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20일 홈페이지에 ‘긴급공지’를 

발표하고 법무부(출입국)를 사칭하는 보

이스 피싱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어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심사과 혹은 소

속기관인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

터)를 사칭해 외국인주민들에게 사기를 

시도하고 있어요.

(사례1) 사기범들은 출입국심사과 대표

번호(02-2110-4039), 국제형사과(02-2110-

3294),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2110-

3000), 외국인종합안내센터(02-6908-

1345) 등 법무부 소속부서 및 소속기관

의 전화번호가 표출되도록 전화를 걸고 

있어요. 외국인주민이 전화를 받으면 구

체적인 출입국 직원의 이름을 언급하며 

외국인주민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으니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거나 추가적

인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경우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받

아 적은 뒤 반드시 다른 사람의 전화기

로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담당

자가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사례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객지원센터(02-

2110-3000) 번호는 수신 전용으로 발신

이 불가한 번호”라며 “외국인종합안내센

터(1345 콜센터)의 경우 발신번호는 02-

6908-1345로 표출되지 않는다”고 말했어

요. 

(사례 2)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사기범

들은 출입국 직원(특정 심사관)을 사칭하

여 외국인주민에게 전화를 건 뒤 특정국

가를 다녀온 적이 있는지 질문해요. 그리

고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기 및 살인사건을 나열한 뒤 출

입국사무소 어플을 다운받으라고 요구해

요. 

스마트폰에 이런 어플을 다운로드 받

아서 설치하면 개인정보와 금융 관련 정

보가 그대로 사기범들에게 노출되어 돈

을 빼앗길 수 있으니 설치해서는 안돼요.

이 사례에 대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검찰청 출석, 개인정보 등 제공, 스마트

폰 어플 다운로드를 요구하는 경우 먼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최근 보

이스 피싱 범죄 시도 사례가 많은데 외

국인주민 여러분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어요. 

Fraudsters are illegally using the 
phone numbers of Ministry of Justice 
offices and impersonating government 
officials. The Customer Service Center 
(02-2110-3000) is for incoming calls 
only. It does not make outgoing calls.

The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does not make calls to people staying 
abroad, and its incoming call number 
is not 02-6908-1345. Scammers are 
impersonating officials from multiple 
departments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se scammers may call you and 
falsely claim that you are involved in a 
criminal case.  Stay alert. Do not share 
personal information over the phone.
<베트남어 17면, 러시아어 11면, 태국

어 17면, 영어 11면>       파파야스토리

“외국인주민 대상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 기승, 주의해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5월 17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17회 다문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모여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며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수원시민, 외국인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관련 기사 4면> 이지은 기자

“다양한 문화 체험과 공연으로 이민자와 지역주민 화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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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노력

김동희·최효숙 도의원, 현장 목소리 청취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

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

은 29일 부천상담소에서 최효숙 의원

(더민주, 비례)과, ‘경기도 지역아동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활성

화를 위한 간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

터 부천, 군포, 평택 협의회 관계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의 현

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

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의회 관계자

는 ▲종사자 처우개선(호봉인정) ▲

아동 체험활동비 증액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돌봄 교사 

명절 수당 지원 등을 호소하며 현실

적인 대안을 제시와 대책 마련을 요

청했다. 김 부위원장과 최 의원은 참

석자들의 고충에 대해 하나하나 의견

을 나누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

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는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

황”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

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

다. 최효숙 의원은 “돌봄 공백을 메

우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

기 위해 예산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

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해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김동희 부위원장과 최효숙 의원은 

한목소리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조

례 개정 및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지

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운

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하성 기자

‘여성안심패키지’ 신청 접수해요

경기도, 6월 9일~27일 여성가구 전체 확대

경기도가 ‘여성안심패키지 보급’ 사

업 지원 대상을 여성 1인 가구, 한부

모가정, 범죄 피해 여성에서 ‘여성가

구 전체’로 확대하고, 6월 9일부터 27

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여성안심패키지’는 스마트홈카메

라, 문열림센서, 휴대용비상벨 등 실

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안심 물품으

로 구성된다. 다만, 시군별 지원 규모

와 물품 구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

청 전 해당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

야 한다.

경기민원24 또는 시군 누리집, 시

군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

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거주지 시군 누리집 또는 여성

정책 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31개 시군에서는 범죄 피해 

등 긴급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게 ‘여

성안심패키지’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

고 있다. 관할 경찰서 내 상시 비치

된 안심패키지는 필요시 현장에서 즉

시 배부된다.

이지현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여성안심패키지는 단순한 물품 보급

이 아니라 여성의 일상 속 불안을 덜

어주는 안전 정책”이라며 “올해는 지

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도

민이 실질적인 주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여성·아동·이주민 폭넓은 논의

문형근 의원, 여성가족국 현안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형근 위

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5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윤영미 여성가족국 

국장, 관계공무원과 함께 여성가족국 주

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에서는 ▲2025년 경기 

어린이박람회 개최 결과 보고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경정예산(안) 반영 ▲외국인 자녀 보육

료 지원 확대 방안 ▲2025년 경기여성취

업박람회 개최 계획(안) 등 여성과 아동

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추진 과제에 대

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형근 위원장은 “경기도 내 모든 영

유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

에서 평등하게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

청과 협력하여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거점으로, 도민

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협력과 가교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상담소 방문은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이 가능하다.               송하성 기자 

2



2025년 06월 01일 ~ 06월 15일

Suwon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

경선)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

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

램,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진

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슈케익하우스 수원본

점의 신귀출 대표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기초학습지원사업(다배움) 학습교실에 

참여 중인 다문화가족 16가정, 총 37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6세에서 13세까지의 자녀

와 부모로 함께 케이크를 만들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케이크 제작에 필요한 다

양한 기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으며 짤 

주머니 잡는 법, 케이크 샌딩 방법, 아이

싱 등 실제 케이크 만들기 과정을 시연

을 통해 익혔다. 이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협력하며 카네이션 모양의 케이

크를 완성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 간

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자녀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와 함께 

체험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가족들과 

카네이션 케이크를 만들며 뜻깊은 시간

이었다.” 등 만족감을 나타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초학습

지원사업(다배움)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

녀들을 위한 한글 및 수학 학습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모 교육과 체험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카네이션 케

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은 가정의 달을 맞

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체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

다. 다배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

와 신청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

페이지 또는 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수원 가족변화 

양상 실태조사

수원시가 ‘제1차 수원시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농수

산물도매시장 소회의실에서 제1차 

수원시 가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2026~2030)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이 담

당한다. 올해 11월 완료할 계획이다.

제1차 수원시 가족정책 중장기 기

본계획은 수원시 가족의 변화 양상에 

따른 가족 정책 추진 기반 분석과 수

원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 수원시민·관계 기관 실무자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에 근거해 가족정책 비전을 제시한다.

여성가족부가 2021년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추진 방

향은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

적 생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등이다.               

                      김영의 기자

“부모와 자녀 함께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었어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정의 달 맞이 체험프로그램 진행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

경선)는 지난 5월 8일부터 오는 6월 27

일까지 수원시 관내 유치원 아동을 대상

으로 ‘상반기 왔수업(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원시 내에 있는 햇

님유치원, 수원금호초 병설유치원, 밤밭

누리유치원, 뽀뽀뽀유치원, 정천초 병설

유치원 총 5개 기관에서 만 7세 아동들

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엘살바도르, 크로아티아, 중국, 

베트남 등 총 4개국의 문화와 전통을 소

개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

혼이민자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직접 

제작한 문화 소개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의상, 악기 등을 만들고 체험해보는 활동

이 함께 이루어졌다. 

직접 수업을 진행한 한 강사는 “강의 

자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모국의 문화

에 관해 설명하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신기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활동이 많

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통

해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존중할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기관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기관당 최대 2회 참여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5개 기관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하반기 프로그램 모집

에 대한 공고는 추후 수원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이

루어질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어린이 대상 재미있는 체험하며 다양한 문화 이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반기 왔수업(다문화이해교육) 진행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8일 광교산 

등산안내소 일대에서 진드기 매개 감

염병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야외활동

이 많은 다문화가족도 각별히 주의해

야겠다. 이날 장안구보건소 직원 6명

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요 증상을 안내하고, 예방수칙이 담

긴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안내 

▲올바른 벌레퇴치제(기피제) 사용법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등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안내했다.

진드기는 농업 활동, 산책 등 야외

활동 시 물릴 수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야외활동을 할 

때 벌레퇴치제를 뿌리고, 긴 옷, 장갑 

등 작업복을 입는 등 예방수칙을 준

수하고, 풀밭에서는 돗자리를 사용해

야 한다.                김영의 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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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외

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해 지난 5월 17

일 수원 제1야외음악당에서 '제17회 다문

화 한가족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락 수원출

입국·외국인청장, 고명진 수원중앙복지재

단 대표이사, 양해규 수원시외국인복지

센터장, 유경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

터장, 윤영민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

터장,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장 등 내

외빈과 수원시민, 외국인주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축제는 

이주민과 내국인이 함께 모여 다양한 나

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며 문화다양

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해규 센터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

된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100명의 외국인주민이 참가한 깃발 퍼레

이드로 화려한 막이 올랐다.

이어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직원과 이민

자로 구성된 '해피 스타트 합창단'이 한

국 전통민요 '아리랑 모음곡'을 아름다운 

선율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

하는 공식 행사와 JAS 어린이합창단이 

함께한 복주머니 나눔 퍼포먼스, 이주민

이 참여한 공연 등이 이어졌다. 수원시는 

기념식에서 모범 외국인 등 유공자 11명

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재준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서 함께 만든 소통과 화합

이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며 “오늘 함께한 시간이 서로를 이해

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은 

도시”라며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미

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수원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락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

민자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웃이며 

소중한 동반자”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

로 이민자가 차별 없이 존중 받으며 살

아갈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출입국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유공

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어린이합창단은 

만국기를 흔들며 ‘작은 세상’을 합창하고 

내·외국인이 관객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네팔·몽골 전통 공연팀, 

태권도 공연팀의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5면에서 계속>             이지은 기자

다양한 문화 체험과 공연으로 ‘이민자와 수원시민 화합’해요

수원시, 세계인의 날 맞아 5천여 명 참여한 ‘다문화 한가족 축제’ 개최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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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축제장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

문화 부스가 마련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직접 경

험할 수 있었다.

외국인지원 체험부스가 14개, 세계음식문화 체험부스가 14개, 바

자회 부스 4개, 운영본부 등 지원부스 8개 등 총 40개 부스가 마련

돼 휴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을 찾은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이날 행사를 수원시와 공동으로 주최한 

만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이 ㈔수원사회통

합협의회와 한국이민재단의 후원으로 현장에서 ‘알뜰 바자회’를 개

최했다.

이날 바자회 수익금은 전액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를 돕

는데 기탁한다.

이외에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상담 부스를 운영해 체류 외국

인에게 자격별 맞춤형 상담 등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중국 출신 이주민은 “주말에 자녀와 함께 왔

는데 아주 흥겹고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며 “수원시가 매년 

외국인주민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

다”고 말했다.

수원시민 이 모 씨는 “다름이 차이가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서로 언

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웃으며 손을 잡고 음식을 나누는 모

습을 보니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수원시민과 이주민이 어울리며 화합하는 축제로 서

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범을 보였다는 평

가다. 

이번 축제는 수원시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가 주관했다. 

이지은 기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웃으며 손 잡고 함께 어울려요”

제17회 수원시 ‘다문화 한가족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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БНСУ-ын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 болон БНСУ-ын Т
этгэлгийн Сангаас 2025 оны хичээлийн жилийн 
2-р улирлын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анхны шатны 
өргөдлийг 6-р сарын 23-ны 18:00 цаг хүртэл хүл
ээн авна.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нь бүх оюутан их, дээд бол
овсрол эзэмших боломжтой байх зорилгоор, са
рын орлогын тодорхой түвшнээс доогуур байгаа 
их сургуулийн оюутнууд дундаас сурлагын шаа
рдлагыг хангасан хүмүүст төрөөс олгодог орлог
отой уялдсан тэтгэлэг юм.

Тэр дундаа, 2025 оны хоёрдугаар улирлаас эх
лэн Засгийн газар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дээд хэ
мжээний дэмжлэгийг 400,000 воноор нэмэгдүүл
сэн байна.

Энэ жил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хэр их олгох вэ?
БНСУ-ын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систем нь гэр 

бүлийн орлогын түвшинээр хамгийн өндөр орло
готой 10-р шатнаас хамгийн бага орлоготой 1-р 
шатлал хүртэлх 10 шатлалаар дэмжлэг үзүүлнэ.

Энэ оны 2-р улирлаас эхлэн БНСУ-ын Засгийн 
газар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Ⅰ-р төрөл болох 3 болон 
түүнээс дээш хүүхэдтэй оло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л
д зориулсан тэтгэлгийн хэмжээг дараах байдла
ар нэмэгд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байна.

1~3-р шат 300,000 вон (Оло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
лд 400,000 вон ), 4~6-р шат нь 200,000 вон (Оло

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лд 250,000 вон),
7~8-р шат нь 100,000 вон (Олон хүүхэдтэй гэр 

бүлд 150,000 вон) нэмэгдүүлэхээр болсон. Хари
н 9-р шат нь Энэ жилээс анх удаа тэтгэлэг олгох
оор болсон бол

10-р шат нь Тэтгэлэг олгохгүй байна. 
Мөнгө нэмэгдсэнтэй холбоотойгоор энэ жил о

лгогдох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гийн хэмжээг харвал, Н
эн ядуу бүлгийн болон ядуурлын ирмэгт байгаа 
оюутнууд бүрэн тэтгэлэг авна. 1~3-р шатны ою
утнууд 5,850,000 төг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вна. 4~6-р 
шатны оюутнууд 4,300,000 төг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
вна. 7~8-р шатны оюутнууд 3,550,000 төг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вна. 9-р шатны оюутнууд 1,000,000 төг
рөгийн тэтгэлэг авна.

Нөгөөтэйгүүр, Боловсролын яам нь нэн ядуу б
олон ядуурлын ирмэгт байгаа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
йн оюутнуудын орон сууцны зардлыг бууруулах 
зорилгоор орон сууцны тогтвортой байдлын тэт
гэлэг шинээр бий болгосон бөгөөд энэ удаагийн 
дэмжлэгийн хэмжээг нэмэгдүүлснээр оюутнууд
ын өрхийн ачааллыг улам бүр хөнгөлнө гэж най
даж байна.

Энэ оны 2-р улирлын эхний шатны нэгдсэн тэт
гэлгийн бүртгэлийн хугацаанд орон сууцны тогт
вортой байдлын тэтгэлэг, улсын хөдөлмөрийн т
этгэлэг зэрэг олон тэтгэлэгт хамтран бүртг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Бүртг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оюутнууд нь 
Сургуулиа үргэлжлүүлэн сурч буй оюутан, Сург
уулиа завсарлаад эргэн орсон  оюутан, Шинээр 
элссэн оюутан, Сургуулиа өөр сургууль руу шил
жиж орсон оюутан, Өмнө нь гарсан ч дахин элсс
эн оюутан, бүх их, дээд сургуулийн оюутнууд юм.

Ялангуяа сургуулиа үргэлжлүүлэн сурч буй о
юутнууд заавал 1-р шатанд бүртгүүлэх ёстой ту
л хугацаа болон аргачлалаа шалгаж, энэ удаа з
аавал бүртгүүлээрэй.

Бүртгэл: Солонгосын Тэтгэлгийн Сангийн вэбс
айт [www.kosaf.go.kr], Мобайл аппликейшн (한국
장학재단)

ээр 24 цагийн турш бүртгүүлэх боломжтой. Гэв
ч бүртгэлийн сүүлийн өдөр болох 6-р сарын 23-
нд оройн 6 цаг хүртэл л бүртгүүлж болно гэдгий
г анхаараарай.

Нөгөөтэйгүүр,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т хамрагдахт
ай холбоотой дэлгэрэнгүй зөвлөгөө хэрэгтэй бо
л, Утасны зөвлөгөө: 1599-2000. Орон нутгийн тэ
тгэлгийн төвүүд (Залуучуудын гарааны төв, бүс 
нутгийн төвүүд) дээр очсоноор нэг нэгэнд нь тох
ирсон зөвлөгөө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Иргэншилгүй цагаач гаралтай өсвөр насныха
нд тэтгэлэг өгдөггүй юм уу?
<중략, 한글 기사 2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БНСУ-ын Үндэсний Тэтгэлэг 400мянган воноор нэмэгдэнэ... 6-р сарын 
23-ныг хүртэл бүртгэнэ. 한국 국가장학금 6월 23일까지 신청...이주배경청소년 배려해야

เกาหลเีพิม่วงเงนิ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สิงูสดุ 400,000 วอน...สมคัรไดถ้งึวนัที ่23 มถินุายน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ของเกาหลแีละมลูนธิทินุการศกึษา
เกาหลจีะเปิดรับสมคัร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รอบแรก ภาค
เรยีนที ่2 ปีการศกึษา 2025” จนถงึเวลา 18:00 น. ของวนัที ่
23 มถินุายนนี้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เิป็นทนุการศกึษาทีเ่ชือ่มโยงกบัราย
ได ้ซึง่รัฐบาลมอบใหก้บันักศกึษาในระด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ทีม่รีาย
ไดต้อ่เดอืนต�า่กวา่ ระดบัทีก่�าหนด และเป็นไป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
ทางวชิาการ ฯลฯ เพือ่ใหท้กุคนม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ศกึษาในระดบั
มหาวทิยาลยัได ้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 รัฐบาลไดเ้พิม่จ�านวนเงนิสนับสนุนทนุ
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เิป็นสงูถงึ 400,000 วอน เริม่ตัง้แตภ่าคเรยีน
ที ่2 ปีการศกึษา 2025 เป็นตน้ไป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ปีินี,้ ให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ทา่ไหร?่
ระบ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ขิองเกาหลแีบง่ระด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ออกเป็น 10 ระดบั ตัง้แตร่ะดบั 10 ซึง่เป็นระดบัทีม่ี
รายไดค้รอบครัวสงูทีส่ดุ ไปจนถงึระดบั 1 ทีม่รีายไดต้�า่ทีส่ดุ

ตัง้แตภ่าคเรยีนที ่2 ของปีนี ้รัฐบาลเกาหลไีดม้มีตเิพิม่ทนุ
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ปิระเภท Ⅰ และทนุ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บีตุร 
3 คนขึน้ไป โดยแบง่ตามระดบัรายไดด้งันี ้ระดบัรายได ้1-3 
เพิม่วงเงนิทนุสงูสดุ 300,000 วอน (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มบีตุร
หลายคน เพิม่เป็น 400,000 วอน), ระดบัรายได ้4-6 เพิม่ 
200,000 วอน (ครอบครัว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 250,000 วอน), ระดบั

รายได ้7-8 เพิม่ 100,000 วอน (ครอบครัวมบีตุร หลายคน 
150,000 วอน) นอกจากนี ้ระดบัรายได ้9 จะไดรั้บทนุการ
ศกึษาเป็นครัง้แรกในปีนี ้สว่นระดบัรายได ้10 จะไมไ่ดรั้บทนุ
การศกึษา แตอ่ยา่งใด

เมือ่พจิารณา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ทิีจ่า่ยในปีนีห้ลงัจากปรับ
เพิม่เงนิแลว้ นักศกึษาทีไ่ดรั้บเงนิด�ารงชพีขัน้พืน้ฐานและชนชัน้
กลางลา่ง จะไดรั้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ต็มจ�านวน โดยระดบัรายได ้
ตา่งๆ จะไดรั้บทนุดงันี ้ระดบั 1-3 ไดรั้บ 5.85 ลา้นวอน, ระดบั 
4-6 ไดรั้บ 4.3 ลา้นวอน,

ระดบั 7-8 ไดรั้บ 3.55 ลา้นวอน, ระดบั 9 ไดรั้บ 1 ลา้นวอน
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กระทรวงศกึษาธกิารไดจั้ดตัง้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พือ่

เสถยีรภาพ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ขึน้มาใหม ่เพือ่ชว่ยลดภาระคา่ใช ้
จา่ยดา้นทีอ่ยู ่อาศยัส�าหรับนักศกึษาทีไ่ดรั้บเงนิด�ารงชพีขัน้พืน้
ฐานและชนชัน้กลางลา่ง ซึง่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บรรเทาภาระของ
ครอบครัวนักศกึษาไดม้ากขึน้ จากการปรับเพิม่วงเงนิทนุในครัง้
นี้

ในชว่งเปิดรับสมคัร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บบรวมรอบแรกของภาค
เรยีนที ่2 นี ้นักศกึษา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พือ่
เสถยีรภาพดา้นทีอ่ยูอ่าศยั และทนุท�างานของรัฐควบคูไ่ปดว้ย
ได ้โดยกลุม่ผูส้มคัรมทีัง้นักศกึษาปัจจบุนั, นักศกึษาทีก่ลบัมา
เรยีนอกีครัง้หลงัพักการเรยีน, นักศกึษาใหม,่ นักศกึษาทีโ่อน
ยา้ย, และนักศกึษาทีก่ลบัเขา้เรยีนใหม ่รวมถงึนักศกึษาทกุค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อยา่งยิง่นักศกึษาปัจจบุนัจะตอ้งสมคัรในรอบแรก 
ดงันัน้จงึควรตรวจสอบชว่งเวลารับสมคัรและวธิกีารสมคัร เพือ่
ไมใ่หพ้ลาด การสมคัรในครัง้นี้

การสมคัรสามารถท�าไดต้ลอด 24 ชัว่โมง ผา่นเว็บไซตข์อง
มลูนธิทินุการศกึษาเกาหล ี(www.kosaf.go.kr) และแอปพลเิค
ชนัมอืถอื (한국장학재단) แตใ่นวนัสดุทา้ยของการรับสมคัร 
คอืวนัที ่23 มถินุายน จะเปิดใหส้มคัรไดจ้นถงึเวลา 18:00 น. 
เทา่นัน้

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 หากตอ้งการค�าปรกึษาโด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
การสมคัร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สามารถรับค�าปรกึษาทาง
โทรศพัทไ์ด ้(1599-2000) หรอืตดิตอ่ขอรับค�าปรกึษาแบบตวั
ตอ่ตวัไดท้ีศ่นูยม์ลูนธิใินพืน้ที ่(ศนูยส์ง่เสรมิการเริม่ตน้ธรุกจิ
ของเยาวชน และศนูยช์มุชนในแตล่ะ พืน้ที)่

ไมใ่หท้นุการศกึษาส�าหรับเยาวชนทีม่ภีมูหิลงัจากการยา้ย
ถิน่?

ทนุ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จิะมอบใหเ้ฉพาะผูท้ีไ่ดรั้บสญัชาติ
เกาหลเีทา่นัน้ ดงันัน้บตุร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และผูย้า้ย
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ที ่ไดรั้บสญัชาตเิกาหลจีงึสามารถรับสทิธิ
ประโยชนไ์ด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ยงัมปัีญหาทีเ่ยาวชนทีม่ภีมูหิลงั
จากการยา้ยถิน่ ซึง่เป็นกลุม่ทีต่อ้งการ 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รงิๆ 
กลบัไมไ่ดรั้บทนุการศกึษา...
<중략,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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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빛멘토링’ 참가자 모집해요~

수원시, 결혼이민자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수원시가 6월 1일부터 ‘새빛멘토링’ 

멘토·멘티를 각 10명씩 모집한다.

새빛멘토링은 한국 생활 적응에 어

려움을 겪는 초기 결혼이민자들을 대

상으로 유사 국적의 선배 결혼이민자

를 멘토로 연결해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대일 또는 소그룹 멘토링 ▲일

상적인 소통, 정보 공유(한국 문화·생

활, 자녀 교육 등) ▲지역사회 내 다

양한 프로그램·서비스 정보 제공, 연

계 ▲정서적 지지, 심리적 안정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입국 3년 이상, 한국어 중급 이상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어의 수준이 일

상생활 대화 이상인 한국인 자원봉사

자가 멘토로 참여할 수 있다. 멘티는 

입국한 지 2년 이하 결혼이민자가 신

청할 수 있다.

멘토·멘티로 참여하길 원하는 결혼

이민자들은 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

>시정소식 게시판에 올라온 모집공고 

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고 작성해 전

자우편(sadkjh@korea.kr)으로 보내

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려면 정서적 지

지와 실질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새빛멘토링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따

뜻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도움

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수원화성 마을장인 교육생 모집

수원시, 문화유산 보존 나설 시민 찾는다

수원시가 6월 9일까지 ‘제2기 수원

화성 마을장인’ 교육생 30명을 모집

한다.

수원화성 마을장인 사업은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문화유산을 시민이 직

접 보수할 수 있도록 시민을 문화유

산 수리 기능자로 육성하는 사업이

다.

65세(1960년생) 이하 수원시민 30

명(행궁동 주민 15명, 그 외 지역 주

민 15명)을 모집한다.

이론 수업은 6월 25일부터 8월 13

일까지 총 7회, 실기수업은 9월 24일

부터 10월 29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진행한다. 무료 교육이

다. 이론교육에서 수원화성과 화성행

궁 역사와 가치, 수원화성 성벽 구조, 

한식 목구조, 문화유산 일상 관리 실

무기초 등을 배운다. 경기문화유산돌

봄센터에서 진행되는 실기교육에서는 

외엮기, 초벽·회벽 바르기 등 한식 미

장을 배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6월 9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

go.kr/index.do) > 수원소식 > 시정

소식에 접속해 ‘2025년 제2기 수원화

성 마을장인 교육생 모집’ 게시글에

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수원

시 화성사업소(팔달구 정조로885번길 

1)로 방문(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제

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화성 마을

장인 사업은 주민 스스로 문화유산

을 보존·관리하고, 지역사회와 문화유

산이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문화유

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

복원과 031-228-4413

송하성 기자 

‘수원시와 한식으로 잇는 우정’

수원시, 루마니아 ‘클루지의 날’ 한국음식행사

수원시가 국제자매도시인 루마니아 클

루지나포카시에서 열린 ‘2025 클루지의 

날’에서 ‘한국음식행사’를 열고, 현지인들

에게 한식을 알렸다.

수원시는 5월 23~25일(현지 시각) 클루

지나포카시에서 열린 클루지의 날 행사

에서 한식 만들기 체험·시식·조리법 전수 

등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지 시민들의 호

응을 얻었다.

수원시 공무원과 한국조리사협회중앙

회 경기도지회 수원시지부 소속 한식 전

문 조리사들로 구성된 수원시 대표단은, 

2박3일 동안 시민 3600여 명을 대상으로 

김치, 김밥, 닭강정, 불고기파전, 잡채, 떡

볶이 등 6종의 한국 전통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행사를 열었다. 또 고추장 떡볶

이 만들기, 김치 담그기, 김밥 만들기 등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에는 총 

120명의 현지인이 참여해 한국 음식문화

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원 특산 

요리인 수원양념갈비를 비롯해 돼지갈비, 

잡채, 김밥 등 한국 대표 음식 조리법을 

현지에 전수하는 기술 교류 활동도 있었

다. 수원시는 문화 공연과 음식 축제가 

결합한 클루지의 대표 행사인 ‘클루지의 

날’ 축제에 열한 번째로 참가했다. 특히 

지난해 클루지나포카시 조리사들이 수원

을 찾아 수원음식문화박람회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수원이 클루지를 방문해 

음식문화를 교환하며 우호 관계를 돈독

히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클루지나포카시민

들에게 한식의 맛과 정성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인 교류로 두 도시 간 우호와 신뢰를 강

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1999년 클

루지나포카시와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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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다문

화가족과 외국인가족, 기관 등을 대상으

로 ‘2025년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를 

실시한다. 통번역서비스는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에게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

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언어는 베트남어

며, 지원방법은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예약 필수) 모두 가능하다. 

문의 070-4918-9174

#부부집단상담 실시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부부집단상

담 ‘소통의 온도, 둘만의 언어찾기’를 진

행한다. 부부집단상담은 이마고 부부대화

법 이론을 바탕으로 배우자 선택이론, 안

전한 의사소통 방법 등 긍정적인 부부관

계 형성 및 건강한 갈등 해결방식을 교

육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부 및 신혼부부(30-40대)를 대상으

로 하며, 부부 갈등 심화 전 예방적 개입

을 통해 건강한 갈등 해결방식을 교육한

다. 6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5쌍 10

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부부집단상담은 7월 4일부터 7월 12일

까지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3층 프로그램

실에서 진행된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부터 9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

후 1시까지 진행한다. 문의 031-378-0766

#중년기 부부캠프 운영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중년기 부부

캠프 ‘중년부부 Reboot: 다시, 설레는 우

리’를 진행한다. 이번 부부캠프는 다양한 

삶의 과제와 변화에 직면한 광주시 관내 

중년기 부부에게 맞춤형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부부간 소통을 

회복하고 결혼 만족도와 가족 건강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연 속 

휴식과 관계 회복의 기회를 통해 개인의 

웰빙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 기반을 함께 

도모하게 된다.

오산시 관내 중년기 부부 34쌍(40~60

대)을 선착순 모집하며, 6월 27일과 28일 

1박 2일로 진행된다. 장소는 강원도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이며, 부부당 100,000원 

(1인당 50,000원) 참가비를 내야 한다.

부부캠프에서는 현재에 집중하며 감정

을 조절하는 정서 치유 활동인 ‘마음챙김 

명상’과 자연 속 모닥불과 함께하는 부

부 감정공유의 시간 ‘힐링 KIVA’, 심신의 

피로를 풀어주는 힐링 타임 ‘황토 찜질’, 

도구를 활용한 부부간 신체적 교감 회복 

프로그램 ‘소도구 테라피’가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6월 4일 오후 5시까지 받

으며,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프로그

램 안내 →프로그램 신청)서 신청받는다. 

부부 모두 회원가입 및 신청해야 하며, 

2023~2024년도 참가자는 신청할 수 없다. 

문의 031-372-1335           김영의 기자

생동하는 6월, 오산시가족센터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부부집단상담, 중년기 부부캠프 등 운영

다국어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발송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세외수입 

체납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

어, 베트남어로 번역된 ‘세외수입 체

납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고 밝혔

다. 2025년 4월 말 기준 오산시의 외

국인 세외수입 체납 현황은 총 1천

346명, 3천774건, 체납액 약 4억2천

300만 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주된 체납 

항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다.

오산시는 관내 외국인 비율을 고려

해 주요 외국어 3개 국어로 안내문을 

제작했으며, 체납내역 확인 방법, 납

부 절차, 체납처분 절차 등을 외국인

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

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자

발적인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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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ộ Giáo dục Hàn Quốc và Quỹ Học bổng Quốc 
gia Hàn Quốc sẽ tiếp nhận hồ sơ đăng ký “đợt 1 
Học bổng Quốc gia học kỳ 2 năm học 2025” đến 
18 giờ ngày 23 tháng 6.

Học bổng quốc gia là học bổng dựa trên thu 
nhập do chính phủ hỗ trợ nhằm đảm bảo mọi sinh 
viên đều có cơ hội tiếp cận giáo dục đại học. Học 
bổng này dành cho những sinh viên đại học có 
mức thu nhập công nhận hàng tháng dưới một 
ngưỡng nhất định và đáp ứng các tiêu chuẩn về 
học lực.

Đặc biệt, chính phủ đã tăng mức hỗ trợ học bổng 
quốc gia lên tối đa 400,000 won kể từ học kỳ 2 năm 
2025.

Học bổng quốc gia năm nay hỗ trợ bao nhiêu? 
Chế độ học bổng quốc gia của Hàn Quốc được 
chia thành 10 mức, từ mức 10 là gia đình có thu 
nhập cao nhất đến mức 1 là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nhất.

Từ học kỳ hai năm nay, chính phủ Hàn Quốc 
quyết định tăng mức học bổng quốc gia loại I và 
học bổng dành cho gia đình có từ ba con trở lên 
như sau:

Đối với các hộ thuộc nhóm 1 đến 3, tăng 300,000 
won (đối với gia đình có nhiều con: 400,000 won),

Nhóm 4 đến 6, tăng 200,000 won (gia đình nhiều 
con: 250,000 won),

Nhóm 7 đến 8, tăng 100,000 won (gia đình nhiều 
con: 150,000 won).

Nhóm 9 sẽ lần đầu tiên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trong năm nay, còn nhóm 10 sẽ không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Xem xét học bổng quốc gia hàng năm được chi 
trả trong năm nay sau khi áp dụng mức tăng, học 
sinh thuộc diện hộ nghèo và cận nghèo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ọc bổng toàn phần. Học sinh thuộc 
nhóm thu nhập từ 1 đến 3 sẽ nhận được 5,850,000 
won, nhóm 4 đến 6 sẽ nhận được 4,300,000 won, 
nhóm 7 đến 8 sẽ nhận được 3,550,000 won và 
nhóm 9 sẽ nhận được 1,000,000 won.

Bộ Giáo dục hy vọng rằng việc tăng mức hỗ trợ 
lần này cùng với việc thiết lập học bổng ổn định nhà 
ở dành cho sinh viên thuộc hộ gia đình có thu nhập 
thấp và cận nghèo sẽ giúp giảm bớt gánh nặng chi 
phí sinh hoạt cho các hộ gia đình có con em đang 
theo học đại học.

Trong đợt đăng ký tích hợp lần 1 học kỳ 2 này, 
sinh viên có thể đăng ký đồng thời các loại học 
bổng như Học bổng ổn định nhà ở, Học bổng làm 
thêm do Nhà nước hỗ trợ, v.v, Đối tượng đăng ký 
bao gồm tất cả sinh viên đại học như sinh viên 
đang theo học, sinh viên trở lại học, sinh viên mới, 
sinh viên chuyển trường và sinh viên tái nhập học.
Đặc biệt, đối với sinh viên đang theo học, nguyên 
tắc là phải đăng ký trong đợt 1, vì vậy hãy kiểm tra 
thời gian và phương thức đăng ký để không bỏ lỡ 
đợt đăng ký lần này nhé!

ạn có thể nộp đơn 24/24 qua trang web của Quỹ 
Học bổng Hàn Quốc (www.kosaf.go.kr) hoặc qua 

ứng dụng di động (한국장학재단). Tuy nhiên, vào 
ngày kết thúc nhận đơn là ngày 23 tháng 6, bạn chỉ 
có thể nộp đến 6 giờ tối.

Nếu bạn cần tư vấn chi tiết về việc đăng ký học 
bổng quốc gia, bạn có thể gọi điện để được tư vấn 
qua số 1599-2000 hoặc đến trực tiếp các trung tâm 
của Quỹ tại địa phương (Trung tâm Khởi nghiệp 
Thanh niên 청년창업센터, Trung tâm khu vực 지역

센터) để nhận được tư vấn cá nhân hóa một cách 
trực tiếp.

Thanh thiếu niên di cư có được nhận học bổng 
không? 

Học bổng quốc gia chỉ được cấp cho những 
người đã có quốc tịch Hàn Quốc. Do đó, con cái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và những người di cư lấy 
quốc tịch có thể nhận được hỗ trợ. Tuy nhiên, vấn 
đề là những thanh thiếu niên di cư những người 
thực sự cần được giúp đỡ lại không được cấp học 
bổng.

Rất nhiều thanh thiếu niên có xuất thân di cư 
đang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chuẩn bị học phí đại 
học vì không nhận được sự hỗ trợ từ cha mẹ. Vì 
các thanh thiếu niên này khi tốt nghiệp đại học và đi 
làm sẽ đóng góp cho xã hội Hàn Quốc, nên cần cải 
thiện chính sách để họ cũng có thể nhận học bổng 
quốc gia hoặc ít nhất được vay học phí. 
<한글 기사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Học bổng quốc gia Hàn Quốc tăng tối đa 400,000 won...Đăng 
ký đến ngày 23 tháng 6 이주배경 청소년도 별도 기준 마련해 장학 혜택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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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장 백경현)와 구리시가족

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지난 5월 17

일, 구리시여성행복센터 잔디마당에

서 2025년 세계인의 날 및 가정의 날 

기념행사인 ‘가족+더하기 오색별빛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경현 시장을 비롯

해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 내외빈과 구민시민, 다문화가족 

등 1천여명이 참여했다.

백경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

번 행사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되

새기고, 인종과 문화를 아우르는 인

식을 기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구리

시민 모두가 화합하여 행복하게 살아

가는 세계적인 도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세계

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에 구리시

민과 외국인주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구리시가 편견

없는 존중과 화합의 도시가 될 수 있

도록 구리시의회도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구리여성합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연 세계인의 날 기념식 1부 행

사는 다문화 사업 활성화와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베트남어 이중언어 교육팀의 

베트남 전통 공연과 중국 자조 모임 

자녀팀의 중국 전통 악기 고쟁 연주 

및 전통춤 무대가 진행돼 다문화가족

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다.

2부 가정의 날 행사인 ‘가족+더하

기 행복 페스타’는 구리시가족센터 

주관으로 가족이 함께 소통하는 놀

이 체험존, 다문화 이해 체험 부스, 

가족 어울림 공연, 가족사업 홍보부

스 등 다양한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장 곳곳에는 ▲세계 의상

체험 ▲세계 문화체험 ▲가족 전통

부채 ▲1인가구 페스타 ▲놀이체험존 

▲건강상담 등 다양한 체험부스 14개

와 ▲가족사업 홍보부스 ▲다양한 가

족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부스 2개

가 차려져 참가한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올해 한국가족센터협회 회장으로 

선임되기도 한 윤성은 센터장은 이

날 행사에 대해 "흥겹고 즐거운 행사

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

하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다양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만들

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일하

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은 다양한 민족·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

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다.

                     이지은 기자

이주민과 지역주민, 모두 존중하며 화합하는 도시, 구리시!

구리시, 가족+더하기 오색별빛 한마음 축제...세계인의 날 및 가정의 날 기념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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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становятся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честв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а 보이스 피싱 사기 주의 안내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foreign residents on the rise
The Immigration Office introduces cases of fraud crimes and urges caution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ses  o f  voice  phishing scams 
targeting foreign residents. On May 20, 
the Ministry of Justice's Immigration 
and Foreigner Policy Headquarters 
announced an 'emergency notice' on its 
website, warning people to be careful of 
voice phishing scams impersonating the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ccording to an announcement from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voice phishing 
criminals are attempting to defraud 
foreign residents by impersonating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s Immigration 
Inspection Division or its af filiated 
organization, the Immigration Information 
Center (1345 Call Center).

(Case 1) Fraudsters are making calls so 
that the phone numbers of departments 
and organization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are displayed, such as 
the Immigration Inspection Division main 
number (02-2110-4039), the International 
Criminal Division (02-2110-3294), the 
Ministry of Justice Customer Support 
Center (02-2110-3000), and the Foreigner 
Information Center (02-6908-1345).
When a foreign resident receives 
a call, they mention the name of a 
specific immigration officer and ask for 
the foreign resident to appear at the 
prosecutor's office because the foreign 
resident was involved in an incident, or 

ask for additional personal information. 
In this case, you should write down 
the phone number and the name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n call the 
number from another person's phone to 
confirm whether the person in charge 
actually called.
Regarding this case, an official from the 
Immigration Office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Customer Support Center (02-
2110-3000) is a number for receiving 
only and cannot be used for outgoing 
calls,” and “In the case of the Foreigner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1345 
Call Center), the outgoing number is not 
displayed as 02-6908-1345.”

(Case 2) In the second case, the 
scammers pretend to be immigration 
officials (specific inspectors) and call 
foreign residents, asking if they have 

ever been to a specific country. They 
then list various frauds and murders 
that have occurred in countries such 
as Southeast Asia, and ask them to 
download the immigration office app.
Do not download and install such apps on 
your smartphone, as they may expose 
your personal and financial information to 
scammers and steal your money.
Regarding this case, an official from the 
Immigration Office said, “If a department 
or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asks you to appear at the prosecutor’s 
office,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or 
download a smartphone app, you should 
first suspect voice phishing,” and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attempted 
voice phishing crimes recently, so 
foreign residents should be careful not to 
become a victim.”
<한글 기사 1면>          파파야스토리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
учаи попыток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
а, направленного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20 мая Главно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во
прос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иностранцев Министе
рства юстиции опубликовало на с
воём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срочн
ое уведомление», в котором пред
остерегает от голосового фишинг
а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имени Минис
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иммиграционно
й службы).
Согласно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инфор
мации, мош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
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отдела иммигра
ци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Главного упра

вления ил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ого у
чреждения — Центра комплексн
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call-центр 1345) — и пытаются о
бману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
в.
(Пример 1) Мошенники звонят с н
омеров, которые идентифицирую
тся как принадлежащие официал
ьным отделам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
иции, включая: отдел иммиграци
онного контроля (02-2110-4039), 
международный уголовный отде
л (02-2110-3294), центр поддержк
и клиен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
и (02-2110-3000), Центр комплекс
ной информации для иностранце
в (02-6908-1345).
Когда иностранец отвечает на зв
онок, они называют конкретное и
мя сотрудник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
лужбы и утверждают, что резиде
нт причастен к какому-либо делу, 
требуя явки в прокуратуру или пр
едоставл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ли
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В таком случа

е необходимо записать номер те
лефона и имя предполагаемого с
отрудника, после чего перезвонит
ь на этот номер с другого телефо
на и убедитьс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данный сотрудник звонил.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
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яснил: «Н
омер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клиент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02-2110-
3000) используется только для п
риёма звонков и не предназначе
н для исходящих вызовов», доба
вив, что «в случае с call-центром 
1345 номер 02-6908-1345 не отоб
ражается как исходящий».

(Пример 2) Во втором случае мо
шенник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сотрудн
иком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ко
нкретным инспектором) и спраши
вают иностранца, посещал ли он 
ту или иную страну. Затем перечи
сляют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мошенн
ичества и убийств, произошедши
х в странах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требуют установить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якобы связанное с и
ммиграционной службой.
Если загрузить и установить тако
е приложение на смартфон, перс
ональные и финансовые данные 
могут быть переданы мошенника
м, что приведёт к потере денег. П
оэтому такие приложения ни в ко
ем случае нельзя устанавливать.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
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тметил: «Ес
ли от имени подразделений или у
чреждений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
и требуют явку в прокуратуру, пр
едоставление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
и или установку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
ожения —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нуж
но заподозрить голосовой фишин
г», добави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голосового ф
ишинга, и мы просим всех иностр
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быть особенн
о внимательными, чтобы не стать 
жертвами мошенников».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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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주연)는 지난 5월 17일 평

내동 늘사랑실버케어센터에서 노인가족부양사업 ‘함께하

는 돌봄’을 진행했다.

어르신과 가족이 함께 하는 체험형 활동으로 진행된 

이날 프로그램은 원예치유, 천연화장품 만들기, 향기테

라피 등 다양한 힐링 콘텐츠를 통해 노인가족의 교류와 

소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거주 노인부양가족 25

여명이 참여해 건강 및 정서지원 교육, 힐링체험 프로그

램을 함께 했으며 상호소통과 정서적 교류활동을 진행

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는 다육식물을 활용한 '미니정원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간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정

서적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 가족 참가자는 

“어머니와 함께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해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고, 노인 참가자도 “아들과 며

느리와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 너무 기쁘고 마음이 

좋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가족센터는 다

양한 가족을 위한 상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등 맞

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과 협력을 통하여 가족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

양한 가족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시가족센터는 행복한 오늘과 든든한 내

일을 보장하는 영유아, 학령기, 청년기, 중장년,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

한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사랑의 날 ▲개인 부부 가족

상담 ▲취약위기가족 사례관리 ▲가족캠프 등에 참여할 

수 있고 다문화가족을 위해 ▲한국어교육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결혼이민자 취업준비교육 ▲통

번역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고 있

다.                                       송하성 기자 

“노인부양가족의 소통과 교류 도와요”

남양주시가족센터, 노인부양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다산 정약용과 함께하는 

모자이크 합동작품 참여 학생 모집

남양주시(시장 주

광덕)는 ‘아트 업사

이클링 모자이크 합

동 작품’ 활동에 참

여할 학생 70명을 선

착순 모집하고 있다

고 26일 밝혔다.

해당 작품 활동은 

6월 27일 정약용유적

지에서 열리는 다산 

정약용 동상 및 영정 

제막식의 부대행사다. 폐장난감 조각으로 다산 정약

용 선생의 ‘거중기’와 수원화성을 모자이크 형식으

로 표현하는 이번 행사에는 송촌초·조안초 학생 30

여 명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생 70여 명 등 

총 100명이 참여해 제막식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

이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시는 참여자에게 다산 기념품을 증정하고, 

완성작은 올 하반기 리브랜딩해 테마 역사로 조성하

는 다산역 내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다.

박선영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아트 업사이클링 활

동은 아이들이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창의적으로 체

험하고 표현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많은 분이 제막

식에 오셔서 학생들의 아트 업사이클링 작품도 보시

고, 다시 태어나는 다산 선생님을 함께 축하해 주시

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철저한 문헌 고증과 종손들의 신체 계측을 

거쳐 완성된 다산 선생 영정과 동상 공개행사는 오

는 6월 27일(금) 오전 10시에 정약용유적지에서 열

리며 뮤지컬 다산 갈라쇼,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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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文化家庭の中には、子どもの言語発

達が遅れて悩んでいるケースがよく見られ

ます。

そういう場合は、まず家族センター(多

文化家族支援センター)に電話して、言語

発達サービスを受けるのが一番です。そし

て、京畿道の「乳幼児教材・教具宅配サービ

ス」も利用してみてください。

京畿道は、乳幼児の発達段階に適した

カスタマイズされた教材・教具を家庭に配

送し、遊び指導も一緒に支援する「乳幼児

教材・教具配送サービス」を運営していま

す。 韓国人の遊び指導士が自宅を訪問

し、子どもの発達段階に合った教材と教具

を活用して遊びをすることで、言語発達に

大きな助けになります。また、遊び指導士

が子どもと韓国語で遊ぶ方法を親も見て

学ぶこともできます。

昨年4,440世帯に乳幼児教材と教具を

支援した京畿道は、今年度は1万5,990世

帯に対象者数を大幅に増やしました。ま

た、参加者の意見を反映して0～11ヶ月、12

～23ヶ月、24～35ヶ月に支援対象をより細

分化し、年間支援回数も5月、7月、9月に拡

大して運営する計画です。

支援対象は、京畿道に居住する生後0～

35ヶ月の子どもがいる▲脆弱階層(基礎受

給・ 準基礎受給・片親家庭) ▲家庭教育

(保育機関未利用)家庭です。

選定された家庭には3万ウォン相当の教

材・教具が宅配で提供されます。0～11ヶ月

は遊びテント、ブロック、12～23ヶ月はサフ

ァリバス、レインボーブロック、サメ釣り、24

～35ヶ月はマグネットブロックの遊びセット

が配送されます。

京畿道は教材・教具の支援にとどまら

ず、教材・教具の活用法や遊びのアイデア

を盛り込んだ非対面教育も一緒に提供

し、希望する家庭は各市郡に配置された

遊び指導士を通じて、より深い遊びのコー

チングも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脆弱層は居住地域の行政福祉センター

を通じて問い合わせが可能で、家庭育児

家庭は居住地域の育児総合支援センター

のホームページ(https://url.kr/pxb28b)

のお知らせを確認し、オンラインで申し込

むことができます。

コ・ヒョンスク京畿道保育政策課長は「発

達段階に合わせた教材・教具と遊び教育

を通じて、親の遊びの自信を高め、乳幼児

の遊びの権利保障に貢献したい」と述べ

ました。               <한글 기사 상단>

脆弱階層及び家庭養育家庭に教材・教具を宅配発送し、遊び指導士が訪問

다문화가정 중에는 영유아 자녀의 언

어발달이 늦어 고민을 하는 경우가 적

지 않아요.

이 경우 먼저 가족센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전화해 언어발달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경

기도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서비스’

도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는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교재·교구를 가정에 배달하고 

놀이지도를 함께 지원하는 ‘영유아 교

재·교구 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요. 내국인 놀이지도사가 집으로 방문

해 자녀에게 맞는 교재와 교구를 활용

해 놀아주면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돼

요. 또 엄마는 놀이지도사가 자녀와 한

국어로 놀아주는 방법을 보고 배울 수

도 있지요.

지난해 4,440가구에 영유아 교재와 교

구를 지원한 경기도는 올해 1만5,990가

구로 대상자수를 크게 늘렸어요. 또 참

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0~11개월, 12~23

개월, 24~35개월로 지원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고, 연간 지원 횟수도 5월, 7

월, 9월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에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생후 

0~35개월 자녀를 둔 ▲취약계층(기초

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가정

보육(보육기관 미이용) 가정이에요. 

선정된 가정에는 3만 원 상당의 교

재·교구가 택배로 제공돼요. 0~11개월

은 놀이텐트, 모양블록, 12~23개월은 사

파리 버스, 레인보우 블록, 상어낚시, 

24~35개월은 자석블록 놀이세트가 배송

돼요.

경기도는 교재·교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구 활용법과 놀이 아이디

어를 담은 비대면 교육도 함께 제공하

며, 원하는 가정은 각 시군에 배치된 

놀이지도사를 통해 심화된 놀이코칭도 

받을 수 있어요.

취약계층은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가정보육가정

은 거주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https://url.kr/pxb28b)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교구와 놀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놀이 자신감을 높이고, 영

유아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일본어 하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다문화가족도 경기도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이용해요

경기도, 취약계층 및 가정양육 가정에 교재·교구를 택배 발송하고 놀이지도사가 방문

在多文化家庭中，婴幼儿子女的语言

发育迟缓而苦恼的情况不在少数。

遇到这种情况，建议首先拨打家庭

中心（多文化家庭支援中心）电话，接受语

言发展服务。另外，也可以尝试使用京畿

道的“婴幼儿教材教具配送服务”。

京畿道正在运营一项将适合婴幼儿

发展阶段的个性化教材和教具配送到

家庭，并提供游戏指导的“婴幼儿教材教

具配送服务”。 韩国人游戏指导师上门，

利用教材教具与孩子一起玩耍，对孩子

的语言发展非常有帮助。妈妈还可以通

过观察游戏指导师如何用韩语与孩子互

动来学习相应的方法。

去年，京畿道为4,440户家庭提供了

婴幼儿教材和教具。今年则大幅增加至

15,990户。并根据参与者的反馈，将支持

对象细分为0~11个月、12~23个月、24~35个

月，并将每年的支持次数扩大至5月、7月

和9月三次。

支持对象为居住在京畿道、育有

0~35个月婴幼儿的家庭▲弱势群体（基本

生活保障家庭·低收入家庭·单亲家庭）

▲家庭保育家庭（未使用托育机构的家

庭） 

入选的家庭将收到价值3万韩元的

教材和教具快递包。0~11个月配送游戏

帐篷、形状积木,12~23个月配送狩猎巴

士、彩虹积木、鲨鱼钓鱼玩具；24~35个月

可获得磁力积木游戏套装。

京畿道不仅提供教材教具，还提供

包含使用方法和游戏创意的非面对面

教学，有需要的家庭还可以通过分配到

各市郡的游戏指导师接受深化的游戏

指导。 弱势群体可以通过居住地区行

政福利中心进行咨询,家庭保育家庭可

以确认居住地区育儿综合支援中心主页

(https://url.kr/pxb28b) 的公告事项,

在网上申请即可。

京畿道保育政策科科长高贤淑表

示：“将通过符合发育阶段的教材、教具

和游戏教育，提高父母的游戏自信心，为

保障婴幼儿的玩乐权利做出贡献。”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向弱势群体和家庭保育家庭提供教材教具快递服务，游戏指导师上门指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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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

까지, 정약용도서관에서 개관 5주년 

기념 ‘정약용도서관 로드: 숨은 미션

을 찾아라!’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

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이 도서관의 

다양한 공간을 둘러보며 정약용 선

생의 사상과 생애를 경험할 수 있도

록 구성된 시민 참여형 이벤트로, 정

약용도서관의 특색 있는 콘텐츠다.

이벤트는 도서관과 다산문화공원 

내 5개의 미션 장소에서 촬영한 사

진을 인스타그램에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참여자 중 추첨을 통

해 총 100명을 선정해 정약용 캐릭터 

굿즈 등 기념품을 제공하며, 당첨자

는 오는 7월 9일 남양주시도서관 누

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미션 장소는 △정약용 아카이브 

△공공미술작품‘정약용 숨결, 현실에

서의 재회’ △공공미술작품‘정약용의 

정원’ △두물머리, 다산, 그리고 실학 

미디어월 아트 전시 △정약용 동상 

등 총 5곳이다.

                     이지은 기자

“건강습관, 어릴 때부터 시작”

남양주보건소, 학교 방문 영양·절주 교육

남양주시는 남양주보건소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방문하

는 건강생활실천 영양 및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 시기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고 음주의 해로움을 인

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교

육 방식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건

강생활실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해 진행되며, 1기 교육은 5월부터 6

월까지, 2기 교육은 10월부터 11월까

지 총 20회 운영된다. 저학년과 고학

년으로 나눠 연령별 수준에 맞춘 맞

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교육 내용은 △채소와 과일 섭취의 

중요성 △당류 섭취 줄이기 등으로 

구성된 영양교육과 △음주의 정의 및 

해로움 △주류광고 비판적 이해 △음

주 기대와 호기심 대처법 △음주 고

글 체험 등으로 구성된 절주 교육이 

병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시청각 

자료와 교구를 활용한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은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며 “음주 고글 체

험을 통해 술이 위험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수상레저 플러스’ 체험교실 운영

남양주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수상레저 플러스’ 체험교실을 올해 

‘수상레저 플러스(+)’ 아카데미 및 체

험교실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9일 밝

혔다.

이번 ‘수상레저 플러스’ 아카데미 

및 체험교실은 북한강 수상레저 자

원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 및 지

역 아동센터 아동들이 다양한 수상레

저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

련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일 프로

그램에서 △청소년 대상 수상스키·웨

이크보드 중심의 ‘수상레저 아카데미’ 

△초등학생 대상 물놀이 중심 ‘수상

레저 체험교실’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레저문화 체험 지원 프로그램으

로 세분화됐으며, 총 2,560명 규모로 

지난해보다 약 1,500명 확대 운영된

다.

프로그램은 남양주시 화도읍·조안

면 일원의 수상레저 사업장 16개소에

서 6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

되며, 참가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

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

다.

이지은 기자

정약용도서관 ‘숨은 미션을 찾아라!’

다양한 배경 청소년의 즐거운 연주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 다산중앙공원서 야외연주회

남양주시는 지난 5월 20일, 다산중앙공

원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 야외 연

주회 ‘꿈의 향연’을 개최했다고 21일 밝

혔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

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

돼 추진됐으며, 내 집 앞 공원에서 자유

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초여름 

저녁 주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

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우

리, 소리로 그리는 우리의 꿈’을 주제로 

△베토벤 교향곡 합창 4악장 △고향의 

봄 △꿈꾸지 않으면 △사건의 지평선 등 

친숙한 연주곡과 동요, 가요 등으로 구성

됐다.

특히, 오케스트라 연주와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학생들의 합창이 어

우러진 공연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에 참석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오늘 청소년들의 연주가 바쁜 일상에서 

시민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

길 바란다”라며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

려 있으니,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문

화예술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각자의 꿈에 당당히 도전하길 응원한다”

라고 말했다.

‘꿈의 오케스트라 남양주’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학생들

로 구성돼, 2018년부터 안준만 음악단장

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배경의 청

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

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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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

난 5월 24일과 25일 강원도 국립횡성숲체

원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ON가족 소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

다.

다문화가족 캠프지원 사업인 ‘ON가족 

소통캠프’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이다. 가족 소통 증진 및 화합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의 활동

으로 2021년부터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올해 ‘ON가족 소통캠프’에는 광주시 

관내 다문화가족 20가정, 총 70여 명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족운동

회, 팀워크 활동(카프라 쌓기 등)을 진행

하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

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에 참여한 가족은 “가정의 달 5월, 

가족은 물론 다른 다문화가족들과도 즐

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며 “스

마트폰 없이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

며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처음엔 낯설

었던 다른 가족들과도 금세 친밀해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올해도 많은 가족

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다문화가족 캠프

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라며 “일

상에서 벗어난 자연 속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돌아보고 깊이 있게 소통하

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광

주시가족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속

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

다.                        김영의 기자

자립 위한 첫걸음

취업교육 개강해!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

착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바리스

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과 ‘다문화이

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은 

실제 카페 업무에 필요한 실무 역량

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총 10회기의 

전문 교육을 통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활동

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총 26회기에 걸

쳐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강의 기획부

터 전달 역량까지 실무 중심의 교육

을 받게 된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결혼이민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출

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

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소통과 화합 위한 ‘ON가족 소통캠프’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즐거운 1박2일 캠프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5월 20일과 22일, 23일 ‘2025년 상반기 국

내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날인 5월 20일에는 장구 강사를 초청

해 12명의 결혼이민자가 전통 장단과 연

주법을 배우는 ‘장구 체험’을 했다. 22~23

일에는 풀짚공예박물관에서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체험 재료를 지원해 한국어교

육 수강생 58명을 대상으로 ‘모시 빗자루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장구를 직접 연주하며 신

나는 전통음악을 느낄 수 있었고, 모시 

빗자루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 공예

를 배우며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익힐 수 있

어 매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과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이 되

었으며, 5월 27일 장구 체험을 끝으로 마

무리됐다. 9월에는 전통음식 체험 ‘앙금 

꽃 컵설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

정이다.

이수희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안정

적 정착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전통문화 체험하며 한국어 실력과 적응능력 향상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국내 적응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 운영해

광주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

착을 위한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 

교실’을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문화 교실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인

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같이 걷는 가치’라는 이름

의 생명 존중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

해 6월부터 11월까지 전문 강사가 직

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급당 1교시

(45분) 동안 교육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참

여형 실습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등 흥미로운 주제를 활용한 실습 활

동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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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ần đây, các trường hợp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voice phishing) nhắm vào cư dân nước ngoài 
ngày càng gia tăng.Vào ngày 20 tháng 5 vừa qu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thuộc Bộ Tư pháp đã đăng thông báo 
khẩn trên trang chủ, cảnh báo người dân cần cẩn 
trọng trước các cuộc gọi mạo danh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của Bộ Tư pháp.Theo thông báo từ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à Chính sách người nước 
ngoài, tội phạm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đang giả 
danh Phòng Kiểm tra Xuất nhập cảnh hoặc Trung 
tâm Hướng dẫn Tổng hợp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đài 1345), là các đơn vị trực thuộc, để 
lừa đảo cư dân nước ngoài.

(Trường hợp 1) Kẻ lừa đảo gọi điện thoại đến 

bằng cách hiển thị số điện thoại của các đơn vị trực 
thuộc Bộ Tư pháp như Phòng Kiểm soát Xuất nhập 
cảnh (02-2110-4039), Phòng Hình sự Quốc tế (02-
2110-3294), Trung tâm Hỗ trợ Khách hàng của Bộ 
Tư pháp (02-2110-3000), Trung tâm Tư vấ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02-6908-1345).

Khi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n cuộc gọi, chúng sẽ 
đề cập đến tên cụ thể của nhân viên xuất nhập 
cảnh và yêu cầu người nước ngoài đến Viện kiểm 
sát vì có liên quan đến một vụ việc, hoặc yêu cầu 
cung cấp thêm thông tin cá nhân.

Trong trường hợp này, bạn cần ghi lại số điện 
thoại và tên người phụ trách, sau đó nhất định phải 
gọi lại số điện thoại đó bằng điện thoại khác để xác 
minh xem có đúng là nhân viên đó đã gọi cho bạn 
hay không.

Đại diện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cho 
biết: “Số điện thoại của Trung tâm Hỗ trợ Khách 
hàng của Bộ Tư pháp (02-2110-3000) chỉ dùng để 
nhận cuộc gọi, không thể gọi ra,” và “Trung tâm 
Tư vấn Tổng hợp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ổng đài 
1345) không hiển thị số gọi đi là 02-6908-1345.”

(Trường hợp 2) Trong trường hợp thứ hai, kẻ lừa 

đảo giả danh nhân viên xuất nhập cảnh (một cán 
bộ kiểm tra cụ thể) gọi điện cho cư dân nước ngoài 
và hỏi liệu họ có từng đến một quốc gia nhất định 
hay không. Sau đó, chúng liệt kê nhiều vụ lừa đảo 
và giết người xảy ra ở các quốc gia Đông Nam Á, 
rồi yêu cầu người nhận cuộc gọi tải một ứng dụng 
của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về điện thoại.

Nếu tải và cài đặt ứng dụng này vào điện thoại 
thông minh, thông tin cá nhân và tài chính có thể bị 
lộ hoàn toàn cho kẻ lừa đảo và bạn có thể bị chiếm 
đoạt tiền bạc, vì vậy tuyệt đối không nên cài đặt 
ứng dụng đó.

Về trường hợp này, một đại diện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thuộc Bộ Tư pháp cho biết: “Nếu 
có ai tự xưng là nhân viên hoặc cơ quan thuộc Bộ 
Tư pháp yêu cầu bạn đến Viện kiểm sát, cung cấp 
thông tin cá nhân hoặc tải ứng dụng trên điện thoại 
thông minh, bạn nên nghi ngờ ngay đây là một 
cuộc gọi lừa đảo (voice phishing)”. Ngoài ra, ông 
cũng nhấn mạnh: “Gần đây các vụ lừa đảo voice 
phishing đang diễn ra nhiều, mong các cư dân 
nước ngoài hãy cẩn trọng để không trở thành nạn 
nhân.”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Tội phạm lừa đảo qua điện thoại nhắm vào cư dân nước ngoài gia tăng

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ผา่นทางเสยีงทีมุ่ง่เป้าไปที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เีพิม่มากขึน้ 보이스피싱 주의 

เมือ่ไมน่านมานี ้มกีรณีของ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เสยีง
ผา่นโทรศพัทท์ีมุ่ง่เป้าไปที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เิพิม่
มากขึน้

เมือ่วนัที ่20 พฤษภาคมทีผ่า่นมา 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
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ได ้
ออก “ประกาศฉุกเฉนิ” บนเว็บไซต ์เตอืนประชาชนให ้
ระวงั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เสยีงผา่นโทรศพัทท์ีแ่อบอา้งวา่
เป็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ตามที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
ชาตไิดป้ระกาศ มจิฉาชพีในคด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
จะปลอมตวัเป็น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 ฝ่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ของ
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
หรอื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
1345) เพือ่พยายามหลอกลวง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ณีที ่1) มจิฉาชพีจะโทรหาเหยือ่โดยท�าให ้

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ท์ีแ่สดงเป็นหมายเลข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
ภายใต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เชน่

หมายเลขหลกัของของกอง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02-
2110-4039), กอ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02-
2110-3294), ศนูยบ์รกิารลกูคา้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02-
2110-3000), หรอื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
(02-6908-1345)

เมือ่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รัิบสาย มจิฉาชพีจะอา้งชือ่
เจา้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โดยละเอยีด และกลา่วหาวา่ผู ้
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 ีสว่น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ดบีางอยา่ง 
พรอ้มทัง้เรยีกใหไ้ปพบทีส่�านักงานอยัการ หรอืสอบถาม
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เพิม่เตมิ

ในกรณีเชน่นี ้ควรจดหมายหมายเลขโทรศพัทแ์ละชือ่
เจา้หนา้ทีไ่วก้อ่น จากนัน้ใหใ้ชโ้ทรศพัทเ์ครือ่งอืน่โทรไป
ยงัหมายเลขดงักลา่วเพือ่ ตรวจสอบวา่เจา้หนา้ทีค่นนัน้
ไดโ้ทรหาจรงิหรอืไม่

เกีย่วกบักรณีนี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
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ลา่ววา่ “หมายเลขของ
ศนูยบ์รกิารลกูคา้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02-2110-3000) 
เป็นหมายเลขส�าหรับรับสายเทา่นัน้ ไมส่ามารถโทรออก
ได”้ และ “ในกรณีของศนูยบ์รกิารขอ้มลูส�าหรับชาวตา่ง
ชาติ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1345) หมายเลขทีโ่ทรออกจะไมแ่สดง

เป็น 02-6908-1345”
(กรณีที ่2) ในกรณีทีส่อง มจิฉาชพีจะแอบอา้งเป็นเจา้

หนา้ที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โดยระบชุือ่เจา้หนา้ทีเ่ฉพาะ
เจาะจง) แลว้โทรหาผูอ้ยูอ่าศยั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พรอ้มทัง้
สอบถามวา่เคยเดนิทางไปประเทศใดประเทศหนึง่หรอืไม ่
จากนัน้จะพดูถงึคดหีลอกลวงและคดฆีาตกรรมตา่งๆ ที่
เกดิขึน้ในประเทศแถบเอเชยีตะวนัออกเฉยีงใต ้และขอ
ใหด้าวนโ์หลดแอปของ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หากดาวนโ์หลดและตดิตัง้แอปเหลา่นีล้งในสมารท์
โฟน ขอ้มลูสว่นตวัและขอ้มลูทางการเงนิอาจถกูเปิดเผย
ใหม้จิฉาชพีและอาจถกูขโมยเงนิได ้ดงันัน้หา้มตดิตัง้เด็ด
ขาด

เกีย่วกบักรณีนี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
เมอืงและนโยบายคนตา่งชาตกิลา่ววา่ “หากหน่วยงาน
หรอืองคก์รใดภายใ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มกีารเรยีกใหไ้ป
พบทีส่�านักงานอยัการ, ขอ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หรอืขอให ้
ดาวนโ์หลดแอปพลเิคชนัลงในสมารท์โฟน ขอใหส้งสยั
ไวก้อ่นวา่อาจเป็น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างโทรศพัท”์ และยงั
กลา่วเพิม่เตมิวา่ “ปัจจบุนัมกีรณีทีพ่ยายามกอ่
อาชญากรรมหลอกลวง ทางโทรศพัทจ์�านวนมาก ขอให ้
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กุทา่นระมดัระวงัเพือ่จะไดไ้มต่ก
เป็นเหยือ่”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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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세계 경험하고 진로 준비

광주시, 2026학년도 대학입시·진로박람회 개최

광주시는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

부터 광주시문화스포츠센터 다목적체

육관에서 ‘2026학년도 대학입시·진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에

게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입

시 불안감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

질적인 진학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

됐다. 특히,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의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7월에서 6월로 개최 시기를 조정했으

며 총 36개 대학이 상담 부스를 운영

해 대학별 전형 및 입시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소속 전문 상

담교사 45명으로 구성된 상담교사단

이 박람회에 참여해 고3 수험생뿐 아

니라 고1·고2 학생까지 대상으로 1:1 

맞춤형 입시 상담을 진행, 2028학년

도 입시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사 당일 광주시문화스

포츠센터 야외광장에서는 총 15개의 

진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미래 유망 직군 체험(6개), 미래기

술·4차산업 체험(5개), 대학 학과 체

험(4개)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학

생들이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대입 전형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 진학 컨설팅 신청은 

광주시 대학입시박람회 홈페이지

(https://edugj.joongboo.com)를 통해 

선착순 315명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

한 문의는 광주시청 평생교육과(031-

760-4856)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협약

광주시-교육지원청, 영어 독서 프로그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광주시, ‘흙 향기 맨발 길 조성 사업’ 착공

광주시는 28일 시청 이음홀에서 광

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사회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

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

장이 참석했으며 시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어교육 기반시설을 강화하

고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연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

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글로

벌 마인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마

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남도서관

이 보유한 1만6천700여 권의 영어 도

서를 기반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운영 중인 원어민 교사 활용 프로그

램과 연계한 다양한 영어 독서 프로

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광남도서관 내에 구축된 미

디어스튜디오를 활용해 디지털 콘텐

츠를 직접 제작하고 이를 교육과 연

계하는 디지털 융합 교육도 함께 추

진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

관은 ▲청소년 대상 영어 특화 교육

사업 ▲도서관과 연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융합 교육 

확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

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 시장은 “이번 협약은 

광주시 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자

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소중한 출

발점이 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

회가 함께 만드는 교육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

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광주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심신 

치유를 위한 ‘흙 향기 맨발 길 조성 

사업’을 착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자연 친화적인 

건강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일상 속 가

까운 곳에서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공원 및 산책로 내

에 흙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이 

중 70%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는 시비로 마련됐으며 ▲중대물

빛공원 ▲태전동 경관녹지 ▲양벌자

전거생태공원 ▲고산3호 근린공원 ▲

목현천도시숲 등 5개소에 맨발 길이 

조성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각 조성

지에 세족장과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을 함께 설치해 쾌적하고 안전한 이

용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사계절 내내 

자연 속에서 심신을 회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마련될 것

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연 속에서 건

강을 찾고자 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맨발 길 조성 사업을 추

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사

람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

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

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

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영

어,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파야스토리에서 비자, 

취업, 커뮤니티, 토크 등 다양한 정보

를 만나세요>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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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세계인의 날(5월 20

일)을 기념하여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여 동

안 용문역에서 세계문화퀴즈와 다문화 간식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 향상

과 문화다양성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세계인의 날을 기

념하고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한국에서 서로 다른 문

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양평군은 지난 18일 오전에도 양평역에서 같은 캠페

인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퀴즈를 통해 다문화 관련 

상식을 익히고, 세계 각국의 간식을 맛보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는 지난 5월 20일까지 SNS(페이스

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세계인의 날’ 오행시 공모전

이 진행됐다. 공모 결과 우수작은 가족센터 공식 SNS에 

게시되고,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세

계인의 날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

은 날”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 내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서로 어울려 사는 포용적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지역주민의 다문화 감수성 키워요”

양평군가족센터, ‘세계인의 날’ 다문화이해 캠페인

양평수박축제 수박가요제

참가자 40팀 선착순 모집

청운면 수박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성일)는 5월 

27일부터 양평수박축제 수박가요제 참가자를 모집한

다. 

양평수박축제 수박가요제는 재능을 가진 군민 등

의 실력을 뽐내기 위한 축제의 장으로서 마련되었으

며, 대상 100만원 상품권 등의 푸짐한 상품이 마련

되어 있다. 모집기간은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이

며, 40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아울러 양평수박축제는 수도권의 유일한 수박축제

로, 수박축제추진위원회는 양평수박을 사전 판매하

는 등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

고 있다. 수박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시원한 물

놀이, 건강한 농·특산물과 함께 어우러지는 수박가

요제를 통해 수박축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과 화합

이 함께하는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평수박축제는 금년 7월 5일부터 6일, 이틀

간 개최하며 수박농가의 소득증대와 수박산업의 지

속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다. 축

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평수박축제 홈페이지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양평군가족센터, 국군 장병 대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진행...뜨거운 현장 열기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5월 9일 질풍부대 질풍홀에서 

국군 간부 및 병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감수

성 증진을 목표로, 현역 연예인이자 다문화 전문 강사

로 위촉된 개그맨 정철규 씨가 직접 강사로 나서 의미

를 더했다. 정철규 강사는 자신이 겪은 경험과 실제 사

례를 바탕으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소통의 중요

성을 강조했으며, 장병들은 진지하게 강연에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교육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문화와 관련한 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질문

이 쏟아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양평군가족센터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소통, 나아가 포용적 국방문화를 조성하

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장병들 뿐만 아니라 지

역사회가 문화다양성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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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스승의 날을 맞아 

지난 5월 15일 센터 3층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 중인 강사와 수강생 등 약 40명이 모여 감사의 마음

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어 교육에 참여 중인 태국,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수강생

들이 참석했으며, 각국의 스승의 날에 대해 정보를 나

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나라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

하는 날짜는 달랐지만, ‘스승에게 감사를 전하는 문화’

는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며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서 스승의 날이 제정된 배경에 대

해 알아보고, ‘스승의 은혜’ 노래를 배우고 함께 부르며 

한국의 정서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감

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 전달식을 통해 강사들에게 존경

과 고마움을 전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에

게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일상생활의 

소통과 지역사회 정착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며 “스

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나누는 이 

시간이 수강생들에게 또 다른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

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지

역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제

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스승의 날, 한국어 강사에 감사 전해

하남시가족센터,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참여

하남시가족센터, 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맛으로 배우는 문화”

하남시 ‘온가족 출산 클래스’

출산 준비, 가족이 함께해요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5월 8일 

하남시가족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이중언어-중국어 

수업의 일환으로 중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

는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모두에

게 이중언어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정 내 이중

언어 환경을 활성화하여 다문화 자녀의 언어적 강

점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18

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30가정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단순한 언어학습을 넘어 문화적 이해를 함께 증

진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습

자들에게 수업 규칙과 출결 관리 등의 사전 교육하

고, 수업 후에는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지도함

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는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문화체험활동에서는 중국의 대표 

전통음식인 만두와 마라샹궈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

간을 가졌다. 참가 아동들은 부모의 모국 문화를 체

험하며, 만든 음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

해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고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

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문병용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과 부모-자녀 간 상호작

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조화롭

게 어우러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자녀와 함께 성장

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높

이고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 출

산과 육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비대

면 출산준비교실 ‘온가족 출산 클래스’를 운영한다.

하남시보건소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정서적 부

담을 덜고, 가족과 함께 육아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온가족 출산 클래스’를 통해 가족 참여형 교

육의 문을 열었다.

이 교육은 하남시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그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여는 간단하다. 신규 등록 임산부에게 매

월 1회 문자로 발송되는 링크 또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밴드 ‘온가족 출산 클래스’에 가입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실생활 정보 제공, 자기돌봄 능력 키워요

하남시가족센터, 1인 가구 위한 ‘생활꿀팁 바구니’ 운영

하남시가족센터는 지난 4월 1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

지 하남시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꿀팁 바구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가구의 자기돌봄 역량을 향상하

고 실질적인 생활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으로, 올해 새롭게 기획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리정돈, 자기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 가능한 생활 팁과 맞춤형 물품을 받는 시간을 가

졌다. 하남시는 1인 가구의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으

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남시가족센터는 1인 

가구의 생애주기별 문제와 욕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

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번 ‘생활꿀팁 바구니’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참여자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통합

적이고 실용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화 씨는 “정리정돈을 못 하는 

나 자신에게 늘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그 이유를 공감받고 해결 방안을 배울 수 있어 따뜻하

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 방*

선 씨는 “예상보다 더 좋은 물품을 받아 놀랐고, 실생활

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하는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

다”라며 “연령대별 신체 건강 개선, 질병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준비하

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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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5월 20일 센터 2층 대회의실에

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

했다. 

‘다름 속 하나, 함께 만드는 하남’

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

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해 금광연 하남

시의회 의장, 서춘성 운영위원장, 윤

태길 경기도의원 등 내외빈과 하남시

민, 다문화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먼저 식전공연으로 결혼이주여성이 

티베트 민속예술 ‘빨래춤’을 선보였다. 

이 춤은 전통적인 빨래 동작을 예술

로 승화한 것으로, 티베트 여성의 삶

과 공동체 정신, 자연과의 조화를 상

징적으로 표현해 박수를 받았다.

개회사를 맡은 서춘성 위원장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

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가까워 지고 

있다”며 “외국인과 선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원한다”고 말

했다. 

이날 공식 행사에서는 ‘세계인의 날 

선언문 낭독’을 비롯해, 하남시다문화

가족후원회 상장 및 상금 등이 전달

됐다.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관련 유공자 20명에게 표창이 수여됐

다.

이현재 시장은 “다문화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하게 거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

늘 행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광연 의장은 “세계는 모든 민족

이 함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

하며 생활하고 있다”며 “인류의 보편

적 가치인 평등과 박애를 기반으로 

인종 및 국적과 상관 없이 함께 어울

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나라별 전통의

상 체험과 베트남 수채화 그림 전시

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전통의상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국

가의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었으

며, 체험 후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이

벤트가 함께 진행되어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전

통 장식품도 곳곳에 배치되어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센터는 ‘베트남 수채화 이재

민 작가’의 후원으로 그림 전시회를 

열고 베트남의 일상과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문화

적 이해의 폭을 넓혔다. 이 전시는 지

난 4월부터 준비된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됐다.

1층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에서는 

하남시가족센터에서 전문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10명의 결혼이

민자 교육생이 카페테리아를 운영했

다.

이날 행사에 대해 문병용 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

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

으로 운영해 ‘다름이 차별이 아닌 가

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다름 속 하나, 함께 만드는 하남”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성황

외국인과 선주민이 서로의 문화 존중하며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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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

난 5월 24일 2007년부터 2022년생 자녀를 

둔 16가족(총 63명)을 대상으로 ‘5월 가

족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가족놀이터는 ‘당일캠핑 & 동

물.놀이체험’을 주제로 평택시 진위면에 

위치한 소풍동물원에서 진행됐으며, 가

족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힐링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당나

귀, 면양,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에게 직

접 먹이를 주며 동물들과 교감하는 특별

한 경험을 했다. 또 놀이기구 체험을 통

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

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자연 속

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

의 스트레스가 해소되어 매우 만족스러

웠다.”, “아이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물들과 직접 교감할 수 있어 교육적으

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 “캠핑과 놀이

체험이 적절히 어우러져 온 가족이 즐거

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

혔다.

이번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 활동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자녀들에게 자연과 동물에 대

한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 아이들이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뛰

어놀며 창의력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었

고, 부모들도 자녀와의 소중한 대화 시간

을 가지며 가족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 6월에는 ‘커플 팔찌 만들기’라는 

주제로 가족놀이터 프로그램이 계속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평택시가

족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보드게임하며 

즐겁게 소통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

동육아나눔터4호점은 지난 4월 21일

부터 5월 26일까지 6~7세 아동과 보

호자 24명을 대상으로 ‘보드게임 놀이

터’ 프로그램을 총 10회에 걸쳐 운영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동에게 

놀이 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보

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아동의 

자기표현 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동시

에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보드게임 놀이터’에서는 ‘데칼코’, 

‘써니데이’, ‘에코몬’, ‘시퀀스 패밀리’ 

등 연령별 발달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드게임을 활용해 아동들이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또

래 및 보호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도

록 했다. 활동 중 보호자들은 아이들

과 함께 웃고 협력하며, 자녀의 생각

과 감정을 직접 듣고 공감하는 시간

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자존감 향상, 문

제 해결력 및 언어 표현 능력 발달

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게임 

속 규칙을 익히고 지키는 경험을 통

해 아동은 사회적 규범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승패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감정조절력과 인내심도 키울 수 

있었다. 보호자들은 수업 동안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

며,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긍정적인 

훈육 태도를 실천하는 계기를 가졌다.

한 보호자는 “집에서는 집중해서 

놀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이번 프

로그램은 자녀와 오롯이 마주하며 소

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라며 “보드게임이 이렇게 교육적인 

활동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앞으로 가족 여가에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보드게임은 단

순한 놀이를 넘어 아이들의 사고력

과 사회성을 길러주는 유익한 매개체

가 될 수 있다”라며 “이번 프로그램

이 보호자와 자녀 간의 정서적 거리

를 좁히고, 가정 내 긍정적인 소통 문

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

혔다.

김영의 기자

“가족 유대감 키우고 공동체 의식도 높여요”

평택시가족센터, 5월 가족놀이터 ‘당일캠핑&동물,놀이체험’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

난 5월 10일과 27일 다문화가족 동아리모

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AirPop)’을 운영했다.

‘에어팝’은 풍선아트를 매개로 다문화

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문화적 

이해와 화합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 상호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첫 회기에서는 참가자 간 오리엔

테이션과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형

성하였으며, 풍선 재료와 도구를 직접 탐

색하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난이도

의 작품을 만들어 보며 풍선아트에 대한 

흥미를 높였다. 1회기에는 ‘하트다발’을, 

2회기에는 ‘벽장식 꽃과 나비’를 완성하

며 참여자들의 만족감을 높였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참가자 전용 단체 채팅방도 개설했으며, 

강의 종료 후 각 가정에서 자발적으로 

복습하는 모습을 통해 높은 참여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해보는 풍선아트였

지만 함께 만들어가며 소통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완성된 작품을 집에 가져가 자

녀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에어팝’ 동아리는 매달 2회기씩 정기

적인 작품 제작 활동을 이어가며, 향후 

전시회 개최와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참

여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김성영 센터장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에는 좋은 취미와 사람들과 따

뜻한 만남이 큰 역할을 한다”라며 “에어

팝 활동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소

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

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풍선아트로 즐겁게 소통하며 서로를 알아가요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AirPo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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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6

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아요. 

국가장학금은 누구나 대학교육의 기회

를 가질 수 있도록 월 소득 인정액이 일

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

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

득연계형 장학금이에요. 

특히 정부는 이번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을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했어요. 

올해 국가장학금, 얼마나 지원해?

한국의 국가장학제도는 가족 소득이 

제일 많은 10구간부터 소득이 가장 적은 

1구간까지 10단계로 나누어 지원해요.

올해 2학기부터 한국 정부는 국가장학

금 Ⅰ유형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의 각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

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을 인상하기

로 했어요. 9구간은 올해 장학금을 처음 

지급하며 10구간은 아예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인상된 금액을 반영해 올해 지급되는 

연간 국가장학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

급 학생과 차상위 계층 학생은 전액 장

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1~3구간은 585만

원, 4~6구간은 430만원, 7~8구간은 355만

원, 9구간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한편 교육부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이번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대

학생 가구의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돼요.

이번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는 주

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

든 대학생이에요.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 이번에 꼭 신

청해야 해요.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

kosaf.go.kr)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

단)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마감일인 6월 23일에는 저녁 6시까지만 

가능해요.

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

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

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주배경 청소년은 장학금 안줘?

국가장학금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

람에게만 지급해요. 따라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혜택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에

게는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

어요.

적지 않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부모

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

업을 하면 결국 한국 사회에 기여를 하

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이들에게도 국

가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학비 대

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겠어

요. <베트남어 9면, 태국어 6면, 영어 하

단, 몽골어 6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한국 국가장학금 최고 40만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

한국장학재단, 이주배경 청소년에는 지원 안해...별도 기준 마련해 대출이라도 해줘야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Korea 
and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will be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2025 2nd semester 1st national 
scholarship' until 6:00 PM on June 
23rd.

The national scholarship is an 
income-linked scholarship provided 
by the government to college students 
who meet academic standards and 
whose monthly income is below a 
certain level so that everyone can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university 
education.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the national scholarship 
support amount to up to 400,000 won 
starting from the 2nd semester of 2025.

How much is the national scholarship 
this year?

The Korean national scholarship 
system provides support in 10 levels, 
from the 10th level with the highest 
family income to the 1st level with 
the lowest income. Star ting from 
the second semester of this year,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increase the National Scholarship Type 

I and the scholarship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by 300,000 
won for levels 1 to 3 (400,000 won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by 
200,000 won for levels 4 to 6 (250,000 
won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and by 100,000 won for 
levels 7 to 8 (150,000 won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Level 9 will 
be receiving scholarships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and Level 10 will not be 
receiving any scholarships at all.

Looking at the annual national 
scholarships paid this year, reflecting 
the increased amount, students 
receiving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students in the lower-middle class can 
receive a full scholarship, and sections 
1 to 3 can receive 5.85 million won, 
sections 4 to 6 can receive 4.3 million 
won, sections 7 to 8 can receive 3.55 
million won, and section 9 can receive 
1 million won.

Meanwhile,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expected to fur ther reduce the 
burden on college student households 
by establishing a housing stability 
scholarship to reduce housing costs 
for basic and lower-middle-class 

college students, and this increase 
in support unit price is expected to 
further reduce the burden on college 
student households. During the first 
integrated application period for this 
second semester, you can apply 
for the housing stability scholarship 
and national work-study scholarship 
together, and the application target is 
all college students, including current 
students, returning students, new 
students, transfer students, and re-
enrolled students.

In  par t icu lar,  s ince f i r s t - t ime 
applications are the rule for current 
students, you should check the 
application period and method and 
apply this time.

Applications can be made 24 hours 
a day on the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website (www.kosaf.go.kr) 
and the mobile app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but on the deadline day, 
June 23, applications are only accepted 
until 6 p.m.

Meanwhile, if you need detailed 
consultation on applying for a national 
scholarship,  you can receive a 
phone consultation (1599-2000) or 

visit the foundation center (Youth 
Entrepreneurship Center/Regional 
Center) in each region to receive 
personalized one-on-one consultation.

No scholarships for 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National scholarships are only given 
to those who have acquired Korean 
citizenship. Therefor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immigrants 
who have acquired citizenship through 
marriage, etc., can receive the benefit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scholarships are not given to immigrant 
youth who really need the benefits.

A considerable number of immigrant 
youth are having a hard time paying 
for college tuition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ir parents. 
Considering the fact that immigrant 
yout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Korean society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and getting a job, th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them 
with national scholarships or at least 
allow them to take out tuition loans.
<한글 기사 상단>

파파야스토리

Korea National Scholarship Up to 40만원 Increased... Applications Until Jun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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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잡월드 진로 직업체험

평택시가족센터,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주짓수 원데이 클래스’ 진행

평택시가족센터,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7일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

잡월드에서 ‘도란도란 짝꿍 멘토링’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생 멘토와 다

문화가족 자녀 멘티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가 직업.진로

에 대한 흥미 분야를 탐색하고 미래 

진로 설정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

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30여 개의 직업체험실

과 진로설계관 탐방, 숙련기술 체험 

등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활동에 참

여하며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확인하

는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간담회에

서 멘토와 멘티가 지난 2개월간의 활

동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멘토링 진

행 방향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

을 가졌다. 한 멘티는 “다양한 직업

을 직접 체험해 보니 내가 무엇을 좋

아하는지 알 수 있었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혔

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2022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기에 

이르고 있다. 멘토링은 학습, 예술, 

체육 등 분야에 제한 없이 멘토가 멘

티를 대상으로 자신 있는 분야를 선

택해 1:1 개인 지도로 이루어진다. 지

금까지 누적 대학생 멘토 37명, 멘티 

37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센터는 

여름방학 기간 중 멘토와 멘티가 함

께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추가로 진행

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0일 영유아기 및 아동청소

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을 대상

으로 아버지 자조모임 ‘행복한 아빠

의 실험실’ 2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회기는 ‘주짓수 원데이 클래

스’ 체험 활동으로 구성돼 참여 아버

지들이 새로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력을 얻

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기 자조모임(5명)과 아

동청소년기 자조모임(5명) 구성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의미 있

는 만남이 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평

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주짓수를 체

험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는 한

편, 실생활에 유용한 호신술을 배우

는 기회를 얻었다. 

프로그램은 ‘나를 지키고 자녀에게

도 알려줄 수 있는 자기방어 기술’을 

중심으로 실용성과 흥미를 동시에 충

족시킬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평소 운동을 자주 하

지 않아 자신이 없었는데, 막상 해보

니 생각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이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아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다”고 말

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아버지

들이 양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디퓨저 만들며 공감대 키워요

평택시가족센터,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

지 지역 내 다문화 및 비다문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MBTI 디퓨저 만들

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통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30~50대 여성들이 모여 

디퓨저 제작 체험을 통해 친목과 소

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날 실시한 MBTI 검

사와 해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

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

형 MBTI 디퓨저를 직접 만들어 보

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디퓨저 만들

기 과정에서 서로의 성격 유형에 관

해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돼 참여자 간 이해와 공

감대도 형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주민은 “평

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내 성격 유

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

고, 나만의 향기를 만들어 보는 과정

이 매우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여자는 “내외국인이 함께 어

울려 서로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었다”고 말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경기도와 평택시

의 지원을 받아 매년 내.외국인이 어

우러지는 다양한 문화소통 프로그램

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안전한 금융생활, 미리 준비해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

동육아나눔터 2호점은 지난 5월 13일

부터 2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

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10명을 대

상으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지원

을 받아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교실’

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교육 전문 강

사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다양한 시

청각 자료와 활동지, 보드게임 등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배

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4회에 걸쳐 화폐의 필요성과 발달

과정,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용돈

관리와 합리적 소비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면서 아이들은 화폐와 환전, 환

율 등의 기초 지식을 쌓고 금융회사

별 역할과 관련 직업에 대해서도 알

게 되었다. 특히 신용점수 관리, 개인

정보 보호, 금융사기 예방 같은 중요

한 금융 윤리 교육을 통해 안전한 금

융 생활의 중요성도 체감할 수 있었

다.

이와 더불어 용돈의 의미와 관리

법, 필요 소비와 욕구 소비의 구분 

등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접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지출 계획

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뜻깊

은 시간을 보냈다. 수업 중간중간 진

행된 퍼즐 맞추기, 보드게임, OX퀴즈 

등 다양한 놀이 활동은 아이들의 흥

미를 유발하며 학습 내용을 자연스럽

게 복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

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평

소 아이에게 돈에 대한 교육을 제대

로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

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매

우 만족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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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4일 영유

아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30가족(총 68명)을 

대상으로 ‘육아만렙! 아빠 레벨업 클래스’ 4~6회기를 성

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홈파티 요리 만들기’를 주제로 밀푀

유나베와 토핑 유부초밥 두 가지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는 체험이 이뤄졌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재료 손질

부터 조리까지 직접 참여하며, 가정에서도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 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요리 체험 과정에는 아버지들이 칼 사용과 같은 어

려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자녀의 자율적인 참여

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등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

다. 참가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 요리 활동에 몰입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기존 자조모임 참가자 및 체험 

활동에서 만난 아버지들과 자연스럽게 친목과 네트워크

가 형성되는 소중한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집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며 자녀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

가자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

을 보니 매우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이었다”고 밝혔다.

다음 회기에서는 블루베리 수확 체험이 진행될 예정

이다.                                     김영의 기자

아이와 요리하며 육아 레벨 UP!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역할 지원사업 실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 함께

평택고려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0일 

평택고려인협회(대표 황갈리나)와 지역사회 복지 증

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인

적.물적 자원 교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협력 ▲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평택시가족센터와 평택고려인협회는 앞으로 교육

문화지원, 여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

력하며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 삶의 

질 증진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가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

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으로 평택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

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자녀, 진로컨설팅으로 진로 고민 해결!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0일 센

터 내 교육장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 설계를 지원

하기 위한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의 일

환으로 진로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진로컨설팅은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

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습 능력, 학습 전략, 다차원 인성, 성격 유형, 진로 탐

색, 학과 탐색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검사와 해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참여자들은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은 뒤 직접 

검사를 하며 자신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검사 결과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흥미와 

적성에 대한 방향을 찾은 참가자들은 진로에 대한 인식

을 넓히고, 자신에게 맞는 학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

질적인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내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게 되어 신기했다. 앞으

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는 것 

같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5월 17일에도 센터 내 

교육장에서 ‘두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1:1 진로컨설팅 프

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 컨설팅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자

신의 적성과 흥미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학부모 또한 자녀의 진로 

고민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되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이번 진로컨설팅 프로그램을 시작

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스스로 진로 목표를 설정하

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영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글빛, 캘리그라피’ 동아리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15일

부터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 8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글빛, 캘리그

라피’ 동아리를 시작했다.

이번 동아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

민들이 예술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서

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매월 2

회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기초 글씨 연습부터 문구 

제작, 작품 전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차례로 진

행될 예정이다. 캘리그라피 동아리는 5월부터 10월

까지 꾸준히 진행되며, 10월에는 참여자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2025년 06월 01일 ~ 06월 15일

Yongin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유지영)는 5월 21일 

진주류씨 목천공파 종중으로부터 ‘태교는 인문학이다’ 

도서 700권을 기증받는 기탁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

에는 종중 류기춘 회장과 도서 저자 박숙현 작가, 유지

영 센터장, 이기옥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장이 함께 참

석했다.

‘태교는 인문학이다’는 조선 후기 여성 교육가 이사주

당의 ‘태교신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서로 예비 부

모들에게 태교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하고 있다. 기증된 

도서는 용인시 처인구 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등

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류기춘 회장은 

“이사주당이 쓴 ‘태교신기’를 재해석해서 나온 ‘태교는 

인문학이다’ 책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

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자 박숙현 작가 역시 “신혼부부들이 이 책을 통해 

건강한 가족을 꾸리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는 뜻

을 밝혔다.

유지영 센터장은 “태교를 통해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

이 만들어지도록 기증된 도서를 처인구 신혼부부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이번 도서 기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지역사회 건강한 가정의 성장 위해!

용인건가, ‘태교는 인문학이다’ 도서 700권 기탁받아

용인특례시 남사도서관에서 

풍성한 6월 독서 프로그램 참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남사도서관은 6월 한 달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다채로운 독서 문화 프로그

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오는 9일부턴 처인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

으로 특성화 탐방여행 ‘도서관 견문록’을 운영한다. 

‘도서관 견문록’은 올해 3월 개교한 처인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와 함께 원예를 중심으로 

한 독서 지도와 체험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10일부턴 용인시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초등학교 고

학년 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두이노와 블록 코

딩 툴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제작해 보는 ‘블록코딩

으로 배우는 스마트팜 만들기’를 매주 화요일 3회차

에 걸쳐 운영한다.

28일엔 경기도예술나눔기획 주관으로 소프라노와 

피아노로 구성된 4인조 여성 음악가가 들려주는 앙

상블 공연 ‘경기도 디바의 음악여행’이 열린다.

또 6월 한 달간 백유연 작가의 ‘계절 그림책’ 전시

회도 진행된다. 웅진주니어 출판사의 지원으로 운영

되는 이번 전시는 ‘동백 호빵’ 등 총 8권으로 완간된 

백 작가의 계절 그림책 시리즈로 이뤄졌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이나 참가 모집 일정은 남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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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다문화자녀 지원!

용인시가족센터-백암중학교, 업무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지

난 5월 22일 백암중학교와 용인시 내 

청소년 복지 증진과 다문화 자녀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 

및 다문화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안

정을 돕고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지영 

센터장과 백암중학교 정홍진 교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진

로 탐색 기회 제공 ▲가정 문제·학

업·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심

리·정서 상담 서비스 지원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다문

화가정 청소년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

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유지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

역사회 청소년과 다문화 자녀들이 보

다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 될 것”이라

며 “앞으로도 교육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겠다.”고 밝

혔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

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

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

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

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

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해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어학과 자격 

시험 응시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한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는 취업 준비 청년들의 경

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지

원 과목을 늘려 이번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1985년생~2007년생)이

며, 응시 횟수 제한 없이 1인당 30만

원까지 응시료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자는 응시일 당일을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여야 하나, 단기노동자(1

년 미만 계약)의 경우엔 취업 중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정부 기

관에서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상반기(5월~7월)와 하반기

(8월~11월)로 나눠 운영되며, 상반기 

예산 조기 소진 시 하반기에 신청 가

능하다. 하반기 예산까지 모두 소진

되면 올해 사업은 종료된다.

지원 시험 종류는 TOEFL, TOEIC 

등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

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

가공인 민간자격 97종 등 총 1004종

이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

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비가 

8월 중순에 조기 소진될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올해

는 지원 과목을 확대하고, 상·하반기

로 나눠 신청을 받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했으니, 많은 청년들이 적극 이

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가사 양육 스트레스 날려요!

용인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

용인시, 中 양저우시와 간담회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가 오

는 6월 4일부터 28일까지 용인시 거

주 워킹맘을 위한 ‘힐링 마더스 클럽’

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사와 양육으로 

지친 워킹맘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

다. 행사는 6월 4일, 11일, 18일, 28일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 같은 이름으로 운영된 힐링 

마더스 클럽은 푸드테라피, 미술심리

치료, 꽃꽂이, 영화관람 등의 힐링 활

동을 통해 참여자들로부터 평균 4.7점

(5점 만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벗어난 새

로운 경험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상

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

림책 원예, 공예 활동, 푸드테라피 등

이 진행되며, 하반기에도 다채로운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용인시가족센터는 워킹맘

들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

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가정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감

정 회복과 자아 성찰의 기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지영 센터장은 “올해도 많은 워

킹맘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

만의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가사와 양육으로 지친 마

음을 돌보고, 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

정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

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용인시에

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

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가족복지

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

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

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시청을 방문한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대표단과 양 도시의 협력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

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저우시가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

시와 산업과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요청해 이뤄졌

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양저

우시 대표단의 요청에 대해 두 도시

가 협력해 동반 성장할 방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했다.

용인특례시와 중국의 양저우시는 

서로 각별한 의미를 갖고있다. 용인

특례시가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

결한 첫 번째 도시는 양저우시다. 양

저우시 역시 처음 해외도시와 자매결

연을 맺은 도시가 용인특례시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용

인특례시를 글로벌 반도체산업 중심

도시로서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도시라

고 소개하면서 반도체산업 초대형 프

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

로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산업 생

태계가 구축된 도시라고 소개했다.

양저우시 대표단은 이날 간담회에

서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와 첨단인공

지능 산업, 양저우시의 자동차 산업

을 기반으로 경제·무역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10월 중국 장쑤성 옌청에

서 열리는 ‘제2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용인특례시를 초청했다.

이상일 시장과 천쥔 부시장은 간담

회를 마친 후 양 도시의 기념품을 교

환했고, 양저우시 대표단은 용인특례

시에 첨단산업과 반도체산업 관련 기

업이 입주한 ‘용인테크노밸리’를 견학

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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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랑)는 법무부 지정사회통

합프로그램(KIIP) 2단계 과정을 지난 25일부터 시작했

다.

30일 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216명이 참여한 가

운데 2월 9일부터 5월 5일까지 0단계와 1단계 교육을 

차례로 운영했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

점으로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이번 2단계 과정은 총 20명이 참여하며, 오는 8월17일

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능력 향상 및 한국 사회 

이해를 돕는 문화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료자는 비자 및 영주권 가점 등 실질적인 이민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조금랑 센터장은 "연천군의 외국인 정착지원 정책에 

발맞춰,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향후 3단계 교

육에는 더 많은 연천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본격 운영

연천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 실질적 지원

연천군, 베트남 현지 추진

‘한국문화 교육센터’ 설립

연천군이 베트남 동탑성과 손을 맞잡고 현지에 

‘한국문화 교육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연천군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베트남 동탑성 대

표단이 연천을 방문, 김덕현 군수와 베트남 현지 ‘연

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탄남 베트남 동탑성 담농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

표단은 지난 4일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살

펴보고, 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했다.

이어 다음날 농특산물 장터를 살펴본 뒤 제32회 

연천 구석기축제 현장을 찾아 한국문화 교류 확대 

및 우호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날 김덕현 군수와 전탄남 단장은 ‘연천군 한국

문화 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뜻을 모았다.

향후 연천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코이카(KOICA)

와 협력해 오는 2026년 9월 개원을 목표로 베트남 

현지에 ‘연천군 한국문화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이

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베트남 동탑성과 외국인계절

근로 사업은 물론 한국어, 한국문화 등 다양한 분야

로 교류를 확대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

도 양 지역의 우호교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

문화 교육센터 설립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연천군과 베트남 통탑성의 우애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지은 기자

Trong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không ít trường hợp 
lo lắng vì sự phát triển ngôn ngữ của trẻ nhỏ bị chậm.
Trong trường hợp này, điều tốt nhất là gọi điện đến 
Trung tâm Gia đình (Trung tâm Hỗ trợ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ể nhận dịch vụ phát triển ngôn ngữ.Ngoài 
ra, hãy thử sử dụng ‘Dịch vụ giao sách và đồ chơi cho 
trẻ nhỏ’ của tỉnh Gyeonggi.Tỉnh Gyeonggi đang vận 
hành ‘Dịch vụ giao sách và đồ chơi cho trẻ nhỏ’, gửi 
sách và đồ chơi phù hợp với giai đoạn phát triển của 
trẻ đến tận nhà và hỗ trợ hướng dẫn cách chơi.Nhân 
viên hướng dẫn chơi người bản xứ sẽ đến nhà, dùng 
sách và đồ chơi phù hợp để chơi cùng con bạn, giúp 
phát triển ngôn ngữ rất nhiều.Ngoài ra, mẹ cũng có 
thể học cách nhân viên hướng dẫn chơi tương tác với 
con bằng tiếng Hàn.

Năm ngoái, tỉnh Gyeonggi đã hỗ trợ tài liệu và đồ 
dùng học tập cho 4.440 hộ gia đình có trẻ nhỏ. Năm 
nay, số lượng hộ gia đình được hỗ trợ đã tăng lên 
đáng kể, đạt 15.990 hộ. Ngoài ra, nhằm đáp ứng ý 

kiến của người tham gia, đối tượng hỗ trợ được chia 
nhỏ hơn theo độ tuổi: từ 0–11 tháng, 12–23 tháng và 
24–35 tháng. Số lần hỗ trợ trong năm cũng sẽ được 
mở rộng vào các tháng 5, 7 và 9.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là các hộ gia đình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có con từ 0 đến 35 tháng tuổi, thuộc 
một trong các nhóm sau:

▲ Hộ gia đình thuộc diện khó khăn (hộ được hưởng 
trợ cấp cơ bản, cận nghèo, gia đình đơn thân)▲ Hộ gia 
đình tự chăm sóc con tại nhà (không sử dụng dịch vụ 
chăm sóc trẻ tại cơ sở).

Các gia đình được chọn sẽ nhận được tài liệu và 
đồ chơi học tập trị giá 30.000 won qua dịch vụ giao 
hàng.Trẻ từ 0–11 tháng sẽ nhận được lều chơi và bộ 
khối hình.Trẻ từ 12–23 tháng sẽ nhận được xe buýt 
safari, khối cầu vồng và bộ câu cá hình cá mập. Trẻ 
từ 24–35 tháng sẽ nhận được bộ đồ chơi nam châm.

Tỉnh Gyeonggi không chỉ hỗ trợ tài liệu và đồ dùng 
học tập, mà còn cung cấp cả chương trình giáo dục 

trực tuyến với hướng dẫn sử dụng tài liệu, đồ dùng 
học tập và ý tưởng trò chơi. Ngoài ra, các gia đình có 
nhu cầu còn có thể nhận được dịch vụ huấn luyện 
chơi nâng cao thông qua các chuyên gia hướng dẫn 
trò chơi được bố trí tại từng thành phố và huyện.

Đối với các gia đình khó khăn có thể liên hệ với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tại khu vực cư trú để 
được tư vấn. Đối với các gia đình chăm sóc trẻ tại 
nhà, hãy kiểm tra thông báo trên trang web của Trung 
tâm Hỗ trợ Tổng hợp Nuôi dạy Trẻ tại khu vực cư trú 
(https://url.kr/pxb28b) và nộp đơn trực tuyến.

Cô Koh Hyun-sook,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Chăm sóc Trẻ em tỉnh Gyeonggi, cho biết: “Thông 
qua các tài liệu giảng dạy, đồ chơi và giáo dục vui chơi 
phù hợp với giai đoạn phát triển, chúng tôi sẽ nâng 
cao sự tự tin của phụ huynh trong việc chơi cùng con 
và góp phần đảm bảo quyền vui chơi của trẻ nhỏ.”
<한글 기사 1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Gia đình đa văn hóa sử dụng “Dịch vụ giao tài liệu và đồ dùng học tập 
cho trẻ mẫu giáo” của tỉnh Gyeonggi 경기도의 ‘영유아 교재·교구 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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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중심 태교 교육 호응

과천시 ‘부부 태교 교실’ 알찬 교육 호평

과천시는 실생활 중심의 태교 교육을 

운영해 예비 부모들로부터 높은 만족도

를 얻고 있다

과천시 보건소는 이달 10일부터 24일까

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대강당에서 예

비 부모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 태

교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 태교 교실’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맞

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부부가 함께 참

여해 올바른 육아와 태교를 배우고 소통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 내용은 ‘행복한 부부 태교’, ‘신생

아 돌보기’, ‘우리 아기 안전하게 키우기’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난 17일에 열

린 교육에서는 신생아의 기본 특성과 수

면 방법, 아기 달래기, 목욕법 등 실생활

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

육이 진행됐다.

부부 태교 교실은 지난해에도 참여자

의 98%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응답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생활

에 유용한 정보와 직접적인 체험 중심의 

구성으로 예비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를 

끌어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예쁘고 사랑스러

운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

들께 이번 교육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과천시 예비 부모님

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제공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2기 교육은 10월 1일 접수를 시

작으로, 10월 18일부터 총 3회 진행한다. 

교육 일정과 참여 방법은 과천시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모자건강팀(02-

2150-38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함께 국가유산 탐방

과천시가족센터, 문화위드유더봄 협력 진행 

과천시가족센터는 지난 5월 18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주)문화위

드유더봄의 협력으로 ‘대한의 문, 영

웅이 열다’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뜻깊은 국가유산 탐방을 진

행했다. 

이번 탐방은 덕수궁과 서대문형무

소를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

험하고 느끼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른 아침, 셀레이는 마음을 안고 

버스에 오른 참가자들은 덕수궁에 도

착해 대한문, 중화전, 석조전, 중명전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황제를 상징하

는 동물과 문양, 단어들을 찾아보았

다. 이 과정에서 완성된 코드번호는 

‘1897’, 대한제국이 선포된 해이다. 참

가자들은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의 굴곡진 역사를 온 몸으로 느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서대문형무소로 

향했다.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조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공간에서 참가자들은 숙연함을 느꼈

다. 특히 여옥사 8호 감방 앞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용기와 희생에 감탄했

다. 이번 국가유산 탐방은 다문화가

족 자녀, 외국인 배우자, 그리고 가

족구성원이 함께 한국의 역사와 문화

를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

간이었다. 과천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서로의 문화가 다르더라도 함께 걸

으며 나눈 하루는 모두의 마음을 가

깝게 만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자료 과천시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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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5월 20일부터 

결혼이민자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JOB)학교-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을 운영하

고 있다. 이번 과정은 사전교육과 직업훈련으로 구성되

며, 11월 11일까지 총 43회(129시간) 진행된다. 사전교육

에서는 ITQ 자격 취득,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등 기초 직무 역량을 키우고, 이후 문화다양성이해교육

을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한 교육 참가자는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로 성장

할 기회에 감사하다”라며 “열심히 배워 멋진 강사가 되

고 싶다”고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결혼이민자의 사회 진출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

겠다”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결

혼이민자들이 자신이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전문 강사

로 성장하고, 자격증 취득과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경

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70-8831-2227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직업훈련프로그램 개강해

화성시가족센터, ‘문화다양성이해교육 강사과정’ 운영

화성시다문화어린이합창단

노래로 세계인의날 축하해

화성시가족센터

는 지난 5월 18일 

향남 도원체육공원

에서 개최된 제18

회 세계인의 날 기

념행사에 화성시다

(多)문화어린이합창단이 초청되어 아름다운 목소리

로 행사를 빛냈다고 밝혔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원들은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

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올해 두 번째 공

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앞으로도 더욱 멋진 활약

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센터 관계자는 “합창 공연을 통해 공동의 목표 성

취 및 경험 기회 확대로 자긍심 높여주고, 음악이라

는 매개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청중들에게 다(多)문

화 감수성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

다. 문의 070-8831-8431

김영의 기자

이주배경 청소년의 건강한 한끼

화성시가족센터, 지역연계로 급식카드 지원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

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이주배

경 급식카드 지원사업’을 5월 말부터 본

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결식 문제를 예방하고 안

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주배경 급식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에게는 1일 9,000원 상당의 급식카드를 

총 100회 제공한다. 카드는 편의점, 음식

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주말

이나 방학 중에도 식사 공백 없이 활용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에 거주하며 결식 

우려에 놓인 이주배경 청소년을 중심으

로 진행되며, 개별 상담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급식카드 지원사업은 연중 3차례에 걸

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지원은 5월 

26일부터 시작되었으며, 2차 지원은 오는 

6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운영 예정이

다. 3차 지원은 8월 4일부터 12월 19일까

지 운영될 계획이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따뜻하고 안

전한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

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과 아동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이주배경 가족을 포

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

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해 ‘온가족보듬사

업’을 통해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

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

하며, 화성 시민의 건강가정 파트너로 다

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

발에 힘써오고 있다. 이주배경 급식카드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 가족센터 상담

사례팀(070-8831-3399)으로 전화하면 된

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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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가족과 함

께 거주하는 것은 모든 이주민들의 꿈이에요. 체류 

자격과 취업 등 2가지 문제는 모든 외국인주민이 경

험하는 큰 과제이지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외국인주민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틀림없이 문

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숭실사이

버대학교는 외국인주민에게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

며 최대한 편리하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방법, 살펴볼까요?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어떤 학교야?

1997년 설립된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진리'와 '봉사'

라는 교육이념 아래, 7천여 명의 재학생과 각 분야별 

2만여 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대한민국 온라인교

육을 선도하는 사이버대학교예요.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

가 공인 및 학교 인증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특히 재학 중은 물론 졸업 후에도 전공과목

의 평생무료 수강이 가능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운

영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어떤 점이 좋아?

숭실사이버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요.

특히 100% 온라인 수업과 시험만으로 시간과 공간

의 제약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정규 4년제 학사 학위

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요.

한국에서 더 특별한 기회를 얻고 싶다면 한국어 능

력을 키우고 대학 졸업장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

지만 직장과 한국어 공부 및 다양한 전문교육을 병행

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어려

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숭

실사이버대학교가 제공하고 있어요.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혜택이 있어?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면 외국인

근로자(E-9)가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가점 20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또한 본인의 노력에 따라 대학교 졸업 과정에서 토

픽 4급은 무난하게 취득할 수 있어 비자 관련 점수 

120점을 취득하는데도 유리해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외에도 F-2(거주) 비자를 비롯해 영주권을 취득

하는데도 훨씬 유리해요.

 

학비가 비싸지 않을까?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는 외국인주민이 저렴한 학비

로 졸업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288만원으로 일반 대학 학

비보다 저렴해요. 특히, 협약을 맺은 서울 및 경기도

의 가족센터 및 외국인복지센터의 외국인 회원 학생

에게는 50%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1년 학비

가 144만원에 불과해요. 또한 다문화가족 학생에게도 

30% 장학 혜택의 기회가 제공돼요.

한국어 못하는데 어떻게 해?

숭실사이버대학교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도 입

학과 수업 참여가 가능해요. 

먼저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해 한국어 기초과정인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4학기 과정을 이수하

면 대학 수준의 고급 한국어를 구사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요. 이후 한국어교육학과의 본 과정을 이수하

면 한국어교원자격증 응시가 가능한 자격을 갖추게 

돼요. 또한 외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전공 4학

기 과정을 이수 후 다른 전공을 공부하고 싶으면 한

국어교육학과 외에 26개 학과의 수업도 참여할 수 있

어요.

수업을 따라가는게 어렵지 않을까?

한국어교육학과에 입학한 다와라모 씨의 교육경험

을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사 

학위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

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우연히 한국어 선생님이 이 

온라인 수업을 추천해 주셔서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수업이 일반 온라인 수업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큰 매

력을 느꼈어요. 무엇보다도 수업 내용이 매우 과학적

이고 체계적이에요. 또한 교수님께서 기본 지식을 열

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교수님께 이메

일을 보내거나 조교 선생님에게 즉시 전화해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대학교 학위

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자격증

을 취득할 거예요. 그럼 저의 인생도 많이 달라지겠

지요? 앞으로의 학교 생활과 저의 삶이 무척 기대돼

요.”

입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숭실사이버대학교는 2025학년도 2학기 1차 신입생 

모집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해요. 2차 모

집은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예요. 원서접수는 숭

실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go.kcu.ac)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한 후 입학원서 작성, 전형자

료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면 돼요.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go.kcu.ac) 또는 입학상담전화(02-828-5501)로 문의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숭실사이버대학교

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송하성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취득하면 이주민의 삶이 달라져요

‘숭실사이버대학교만의 실전형 커리큘럼으로 실력 UP...'숭실력자'의 더 행복한 한국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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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속가능한 일상 

실천을 주제로 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ESG 

가치를 생활문화로 확산하고 있다. 이번에 화성형아이키

움터 새솔점에서 진행된 ‘꼬마쉐프의 에코 도시락’ 활

동은 음식물 쓰레기 감축, 일회용품 최소화, 로컬푸드 

활용 등 실천 중심의 체험으로 가족이 함께 ESG를 이

해하고 실천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 가족들은 개인 도시락통, 숟가락 등 다회용 식

기를 직접 준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캐릭터 도

시락’과 ‘화분 모양 요거트’ 만들기를 통해 요리의 즐거

움과 자원 절약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푸드마일리지’ 개념을 소개해 지역 농산물 활용이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렸다. 

가족들은 식재료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에 관해 이야

기 나누며, 식생활 속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돋보였다. 총 7가족 중 2가족은 아빠와 자녀로

만 구성된 팀이었으며, 다른 가족에서도 아버지들이 아

이와 함께 요리에 몰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 확대는 물론, 가족 간 협력과 소통

을 촉진하는 긍정적 사례로 평가됐다.

참여자들은 “요리를 통해 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

우게 되어 좋았다”, “푸드마일리지라는 개념이 흥미로웠

고 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체험

형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ESG 실천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방식

으로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에코도시락 만들며 환경 생각해요

화성시가족센터 화성형아이키움터 새솔 진행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관내

10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해 

이주배경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

원 강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으

로 지난 2025년 4월 17일, 관내 10개 기관(화성시외

국인복지센터 외 8개 유관기관 및 화성장안초등학

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의 사업 홍보는 물론, 서비스 이

용 당사자인 이주배경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발굴·

지원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각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새롭게 문을 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이주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통합 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특히 외

국인 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 내 기관 및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

영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

되었다.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향후 공동사업 기획, 

사례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

율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는 관내 이주배경 청소년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진로·진학 상담 

▲취업 및 자립 지원 ▲심리정서 상담 ▲맞춤형 사

례관리 등이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희망 있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아빠와 오감 미술놀이, 즐거움 ‘팡팡!’

화성형아이키움터 향남, 아빠와 유아 대상 프로그램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가 운영하는 화성형아

이키움터 향남에서는 지난 5월 24일 30~40개월 유아 자

녀와 아빠를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 ‘아빠랑 나랑 

무지개 팡!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형 미술놀이로, 아이의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유대감

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아빠들이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자녀와 함께 교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가족들은 손발 도장, 촉감 재료, 물감놀이 등 다

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늘리고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꽃밭 꾸미기와 완성된 작품

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하며 따뜻한 추억을 만들

었다.

프로그램 참여 아빠들은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아

이와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웃고 만들며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다”라며 “집

에서 미술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쉽게 

따라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자녀와의 

특별한 시간을 통해 육아의 즐거움을 배우고 실천할 기

회였다. 앞으로도 아빠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100만 인구를 돌파하며 대도시로 성

장한 화성시의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도 아빠의 육아 참

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2025년 06월 01일 ~ 06월 15일  Hwaseong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화성시외

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5

월 18일 향남 도원체육공원에서 ‘제18

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는 ‘2025 화

성 세계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내·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

하는 자리로, 국적과 인종, 세대를 넘

어 다문화의 가치를 나누고 지역 공동

체로서의 소속감을 확인하는 의미 있

는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구원 화성시 제1부

시장을 비롯해 최은희 화성시의회 윤

리특별위원장,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

장, 강은이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장, 

이오임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소장, 이

용근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이사, 찌릉 

보툼 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 투피

크 이슬람 샤틸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 등 내

외빈과 화성시민, 외국인주민 등 3000

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입장 퍼레이드를 시작

으로 공로자 표창, 캄보디아 전통공연, 

축하가수 공연(소냐, 테너 진정훈), 세

계인의 날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손녕희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

늘 행사는 105만 화성시민과 이주민들

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

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

련됐다”며 “함께 하는 이 시간이 모두

에게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정구원 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화

성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이 건강

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담기관 개소, 이주노동자 지역사회 적

응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이

주노동자 지원팀 신설 등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늘 노

력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가 서로 다

른 문화를 가진 이웃을 이해하며, 글로

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네팔·태국 전통공

연, 외국인 태권도 시범, 다문화합창단, 

택견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

쳐졌다.

이날 행사장에는 휴일을 맞아 나들

이를 나온 화성시민과 외국인주민이 대

거 몰려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놀

거리를 즐기느라 북새통을 이뤘다.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다문화 음식을 맛

볼 수 있는 ‘음식존’ ▲기관 홍보와 시

민 참여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홍보존’, 

‘마켓존’ 등 약 60개의 부스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다문화 포용 사회 구

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 체험, 상담 프

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다문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

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화성외복,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다문화 어우러진 ‘2025 화성 세계문화축제’ 개최

내·외국인 함께 어우러져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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